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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글

법과 관련해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에 ‘法網’이 있다. ‘법’을 ‘그물’에 비유했

으니, 그리 긍정적 호의적 어감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집단범죄나 나쁜 사람

들을 한꺼번에 체포・소탕할 때 ‘一網打盡’한다거나, 영리하고 교활한 악인이

법의 허점이나 빈틈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잘도 빠져 나간다’고 표현한다. 우

리 동아시아 전통문화에서 ‘법’ 자체도 그리 호감 받지 못하지만, 게다가 ‘그물’

** 이 글은 졸고 隨想, “[법 이야기] 법과 그물의 비유: 법망(法網)(상)(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34호(1996.11.), 120-126쪽 및 35호(1996.12.), 114-122쪽 내용을 바탕으로 대

폭 확대 심화해 새로 작성한 것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양법철학 전공

<국문초록>

동아시아에는 수천 년이래 ‘法網’의 비유가 전해온다. 본고는 전통법문화에서 법

과 그물의 비유를 탐구하여, 주로 동아시아 고전 및 역사기록에 나타난 ‘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정신을 살펴본다. 먼저 그물의 등장과 유래를 밝히고, 민생에 핵

심도구로서 정책 현안에 나타난 그물의 중요성도 살펴본다. 이어 牧民과 養生에서

그물의 비유를 찾아보고, 그물을 매개 고리로 출현한 ‘法網’ 비유와 그 특성을 사

색해본다. 특히 법망 비유의 출현 과정과 법치행정의 기강에 비유한 법망, 법치의

객관성 비유 및 그물과 법의 필수 도구성을 음미한다. 이어 중국 正史에 나타난

법망 비유의 역사적 전개와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보이는 사례를 정리 소개하고,

老子의 天網 비유와 다양한 역사적 함의도 사유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법망 비유

의 철학적 함의와 정신지혜를 성찰하고, 약법삼장과 기강문란에 관한 역대 명언도

살펴본다. 끝으로 종교적 법(진리・道)의 그물 비유를 짤막히 소개해 법망의 정신

지혜를 확대심화하고 본고를 맺는다.

주제어 : 그물, 법, 法網, 天網, 전통문화, 비유, 역사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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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빗댄 ‘법망’은 왠지 우리 신체를 구속하고 정신까지 옭매려는 올가미처럼

부정적 느낌이 강하다.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 죄악 범한 사람을 잡아들

인다는 의미상 유사성이, ‘법망’이라는 흥미로운 비유를 형성한 것이다. 법망에

는, 물고기를 그 생존 환경인 물속으로부터 강제 이탈시키듯, 죄인을 인간사회

로부터 강제 격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고대법 일반에 공통된 형법

(형벌)의 응징보복 기능에 치중한 사고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법의 그물(法網)’ 비유는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함축

된 구체적 철학사상은 어떠한 것일까? 본고는 동아시아 고전문헌과 역사서를

통해 그 전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그물의 등장과 유래

원시시대에 인류가 채집으로 식량이 모자라 포획과 사냥에 나서면서 수렵어

로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하다가 나무나 돌 같은 도구를 이

용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거치면서 시행착오에서 싹튼 잔꾀로 창이나 활도 만

들고, 물고기 잡는 엉성한 나뭇가지 발도 고안했을 것이다. 나무통발은 원시적

그물로 여겨지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실과 끈이 세련되면서 점차 지금과 같

은 그물 형태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초창기 그물 원형은 어떻게 유래했

을까? 동아시아 역사 및 고전문헌에 그에 관한 믿을 만한 기록이 다수 전한다.

그물의 기원에 관해 關尹子에 참신하고 독특한 견해가 나온다. 聖人이 벌을

본받아 君臣관계를 세웠고, 거미[蜘蛛]를 본받아 그물[網罟]을 만들고, 두더지

를 본받아 禮를 제정했고, 전투개미를 본받아 병력을 설치했다. 대중은 현인을

스승 삼고, 현인은 성인을 스승 삼으며, 성인은 만물을 스승 삼는다. 오직 聖人

만이 만물과 일심동체를 이루어 無我경지에 노닌다.1)

周易 繫辭傳에 구체로 그 성인이 나온다. 상고시대 복희씨[包犠氏]가 王이

되어 천하를 다스릴 적에, 위로 우러러 천문을 관찰하고 아래로 굽어 鳥獸의

무늬[文]를 관찰해 땅에 적합한 법도를 삼았는데, 가까이는 사람 몸에서 취하

고 멀리는 여러 사물에서 취했다고 전한다. 주역 八卦도 이렇게 시작하여, 神

明의 德에 통하고 萬物의 정황에 비슷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끼를 엮어

1) 關尹子: “三極極者, 尊聖人也.…聖人師蜂立君臣, 師蜘蛛立網罟, 師拱鼠制禮, 師戰蟻置兵. 眾

人師賢人, 賢人師聖人, 聖人師萬物. 惟聖人同物, 所以無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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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繩] 그물[網罟]을 만들어 수렵어로에 활용했는데, 離[☲] 괘에서 형상을 취

했다.2) 64괘 중 離卦는 8괘 중 離괘를 중첩한 것으로, 본디 불(火)이나 해(日)

와 같은 광명(明)을 상징한다. 이에 대해, 옛날에는 풀섶이나 새끼줄 따위로 서

로 중첩되어 엮어진 것이 그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리괘가 상징하는

광명은 곧 인간의 눈(目)도 포함하는데, 눈 모양의 그물눈 두 개가 서로 중첩

되어 엮어진 것이 그물이라고 해설하기도 한다. 그물은 유래가 結繩・楔形문자
와 동일한 연원임을 알려주는데, 離[☲]괘 상징도 사방이 줄로 둘러싸여 속이

빈 그물 모습을 본뜬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離자 자체도 들러붙다(麗)・만나
다(遭)・걸리다(罹)는 뜻이 있어, 그물로 물고기나 짐승을 포획하는 것까지 함

축한다. 또 上古시대에 새끼줄을 엮어 다스렸는데, 후세 성인이 문서와 법도로

바꾸었다고 전한다.3) 여기서 결승이란 설형문자일 텐데, 이것이 후대 文物典章

의 前身이라는 뜻이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새끼줄로 엮은 그물이 직접

수렵 어로의 경제활동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으로 은연중에 국가통

치의 방편제도(禮法)까지 암시함을 느낄 수 있다.

한편, 漢書에는 그물의 유래에 관해 太昊帝易에 “炮犧氏의 王天下”를 인용

해, 炮犧씨가 최초 왕으로 그 德이 나무[木]여서 帝太昊라 부르고, 그물을 만들

어 어로수렵을 해서 희생을 취했기에 炮犧氏라 부른다고 전한다.4) 潛夫論에는

雷澤에 출현한 큰 거인[大人] 발자국을 華胥가 밟아 伏羲를 낳았다고 전한다.

그 얼굴모습이 해뿔[日角]과 같아 太皞라 불렀는데, 陳에 도읍해 그 德은 나무

[木]였다. 龍과 인연이 깊어 龍師가 되어 八卦를 만들고 새끼줄을 맺어 그물을

만들어 어로수렵을 시작했다.5) 또 抱朴子內篇에는 太昊가 거미줄을 본떠 그물

을 만들고, 金天이 九戶鳥에 근거해 시간을 정했고, 帝軒이 봉황 울기를 기다

려 음률을 조율하고, 唐堯가 艸冥莢을 보고 달[月]을 알았다고 전한다.6) 太昊

는 보통 太皞 또는 太皓로 적으며, 동이족 수령으로 姓은 風이라고 전하는데,

2) 周易 繫辭下傳: “古者, 包犠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

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網罟, 以

佃以漁, 蓋取諸離.”

3) 周易 繫辭下傳: “上古, 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4) 漢書 卷21下, 律歷志第1下: “稽之于易, 炮犧、神農、黄帝相繼之世可知. 太昊帝易曰: ‘炮犧氏

之王天下也.’ 言炮犧繼天而王, 爲百王先, 首德始于木, 故爲帝太昊. 作罔罟以田渔, 取犧牲, 故

天下號曰炮犧氏.”

5) 潛夫論 五德志第34: “大人迹出雷澤, 華胥履之, 生伏羲. 其相日角, 世號太皞. 都於陳. 其德木,

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 作八卦, 結繩爲網以漁.”

6) 抱朴子內篇 對俗卷第3: “故太昊師蜘蛛而結網, 金天據九戶鳥以正時, 帝軒俟鳳鳴以調律, 唐堯

觀艸冥莢以知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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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설에는 伏羲氏라고 한다.

宋代 편찬된 유명한 도교 경전에는, 太上老君의 開天 道統을 밝히면서, 伏羲

씨가 陰陽八卦를 짓고, 아직 오곡을 모르던 인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그물

을 만들어 禽獸를 포획해 먹도록 가르쳤다고 전한다.7) 점차 문명이 발전하면

서 소박한 천성을 잃는 과정은 이렇게 묘사한다.

“神은 본디 道에서 생긴다. 道는 아무것도 없는 清靜인데, 변하여 神明이 되

어 광명이 나고 心意가 생겨 온갖 지혜가 나온다. 지혜란 五欲六情이다. 오욕

이란, 귀가 소리를 좇아 미혹되고, 눈이 빛깔을 좇아 淫亂發狂하며, 코가 향기

를 좇아 정신을 분산하고, 입이 맛을 좇아 죄악을 지어 법의 ‘그물[網羅]’에 빠

지며, 마음이 愛憎을 좇아 사사로이 치우쳐 平正을 잃으니, 이 五欲은 惑亂에

뒤덮임이다. 六情이란 형체와 혼식이 고통과 가려움을 알아 섬세한 원활을 욕

망함이니,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빛깔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

을 보고 몸으로 細滑 의복을 입어, 각각 마음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며, 게다가

좋아하는 걸 얻으면 마음으로 기뻐함이다. 이 六情으로 정신을 잃기에, 六情이

사람을 망친다고 말한다.”8)

오랜 역사 연원을 반영하듯, 詩經에 “魚網을 설치해 기러기가 걸리는데, 준

수한 미남 구해 구부정정 못난 늙은이 얻었네.”라는 비유가 등장한다.9) 周禮에

는 수렵용 그물과 사냥을 담당하는 ‘獸人’이란 직책이 나온다. 사냥철에는 그물

을 잘 관리하고, 비수기에는 매 같은 사냥새를 우리에 잘 보살핀다.10) 大戴禮

記에도 그물[罔罟] 설치를 주관하는 梁[관직]이 나온다.11)

고대 사전인 爾雅에 각종 기물 해석을 보면, 그물은 모두 10여종 분류명칭

7) 雲笈七籤卷之2, 混元混洞開闢劫運部, 太上老君開天經: “太連之後而有伏羲, 生於一源之始,

繼天而生; 調習陰陽, 以定八卦. …爾時人民朴直, 未有五穀. 伏羲方教以張羅網, 捕禽獸而食

之. 皆衣毛茹血, 腥躁臭穢. 男女無別, 不相嫉妬. 冬則穴處, 夏則巢居.”

8) 雲笈七籤卷之2, 老君太上虛無自然本起經: “神本從道生, 道者清靜, 都無所有, 乃變為神明,

便有光明, 便生心意, 出諸智慧. 智慧者, 謂五欲六情. 五欲者, 謂耳欲聲, 便迷塞不能止; 目欲

色, 便淫亂發狂; 鼻欲香, 便散其精神; 口欲味, 便受罪入網羅; 心欲愛憎, 便偏邪失正平, 凡此

五欲, 為惑亂覆蓋. 六情者, 謂形識知痛痒欲得細滑. 耳聞聲, 心樂之; 目見色, 心欲之; 鼻聞香,

心逐臭; 口得味, 心便喜; 身得細滑衣被, 心便利之; 得所愛, 心便悅之. 坐此六情以喪, 故復名

六情喪人.”

9) 詩經, 邶風, 新臺: “魚網之設, 鴻則離之; 燕婉之求, 得此戚施.” 衛 宣公이 아들 伋의 아내

[자기 며느리]로 齊 공주를 맞이하느라 황하 가에 새 누대를 지었는데, 신부를 맞이하고

보니 너무 아름다운지라 그냥 자기가 가로채 宣姜을 삼았다. 이에 衛 국민들이 신부의

가 련한 처지를 동정해 선공을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고 전한다.

10) 周禮, 天官冢宰: “獸人掌罟田獸. 辨其名物. … 時田. 則守罟. 及弊田. 令禽注于虞中.”

11) 大戴禮記, 夏小正: “十二月, …梁者, 主設罔罟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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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요즘 차의 부품명칭이 엄청 세분되듯, 말이 주된 교통수단인 고대

에는 말과 마차에 관한 명칭이 엄청 전문화되었고, 고대 주된 생산 활동 어로

수렵에 도구인 그물도 놀랍게 세분화한 것이다. 그물의 대표는 종고緵罟로, 구

역九罭으로도 부르는 어로용 그물[魚罔]이다. 과부의 통발은 류罶고, 새둥지 모

양[새둥지 겨냥한] 그물은 산汕이며, 대로 만든 것은 조罩, 나무로 만든 것은

잠涔, 새 그물은 羅, 토끼그물은 저罝, 사슴 그물은 모罞, 멧돼지 그물은 란羉,

규모가 큰 물고기 그물은 고罛, 수레 위를 덮을 정도로 작은 새 잡는 그물은

동罿 또는 철罬이다.12)

고대 그물의 중요성은 여러 고전 문헌기록에도 다채롭게 나타난다. 莊子와

史記에는 宋 元王 꿈에 어부 그물에 걸려 갇힌 신령스런 거북이 나타나 풀어

달라고 하소연해 살려준 고사가 전한다.13) 論衡에는 공자가 老子를 만난 뒤

불가측의 신비감을 龍으로 비유하면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물질하고 허공을

나는 새는 주살을 쏠 수 있지만, 龍은 풍운을 타고 상승하는지라 알 수 없다!’

고 찬탄한 대목이 나온다.14) 抱朴子는 文體를 평론하면서, 영특하고 웅굉한 것

은 천지 바깥까지 網羅하고, 악착같이 얽매임은 새장 안에 갇힌 것 같다고 비

유한다.15) 도교 고전인 抱朴子內篇에는 老子가 長生久視를 중시한 정신과 함

께, 莊周가 차라리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흔들망정 그물 속에 갇힌 거북이나

비단옷 걸치고 희생으로 끌려가는 소 신세는 되지 않겠다던 기개가 나란히 소

개된다.16) 世說新語에는 公孫度가 邴原을 지목해, 구름 속 白鶴은 燕雀 그물로

잡을 수 없다고 평한 대목이 나오고,17) 提婆가 불경인 阿毗曇 강의를 마치자,

東亭이 法罔道人한테 질문했다는 일화가 실려 있다.18)

12) 爾雅, 釋器 第6: “緵罟, 謂之九罭. 九罭, 魚罔也. 嫠婦之笱, 謂之罶; 罺, 謂之汕; 篧, 謂之罩;

槮, 謂之涔; 鳥罟, 謂之羅; 兔罟, 謂之罝; 麋罟, 謂之罞; 彘罟, 謂之羉; 魚罟, 謂之罛; 繴, 謂

之罿; 罿, 罬也; 罬, 謂之罦; 罦, 覆車也.”

13) 莊子, 雜篇外物第26 참조. 史記 卷128 龜策列傳: “江使神龜使於河, 至於泉陽, 漁者豫且舉網

得而囚之. 置之籠中. 夜半, 龜來見夢於宋元王曰: ‘我爲江使於河, 而幕網當吾路.’”

14) 論衡, 龍虛: “孔子曰: ‘游者可為網, 飛者可為矰. 至於龍也, 吾不知其乘風雲上升! 今日見老子,

其猶龍乎?’”

15) 抱朴子外篇 辭義卷第40: “夫文章之體, 尤難詳賞.…其英異宏逸者, 則網羅乎玄黃之表; 其拘束

齷齪者, 則羈紲於籠罩之內.”

16) 抱朴子內篇 勤求卷第14: “老子以長生久視爲業, 而莊周貴於搖尾塗中, 不爲被網之龜、被繡之

牛, 餓而求粟於河侯, 以此知其不能齊死生也.”

17) 世說新語 賞譽第8: “公孫度目邴原: ‘所謂雲中白鶴, 非燕雀之網所能羅也.’”

18) 世說新語, 文學第4 참조.



392  법학논고 제71집 (2020. 10)

Ⅲ. 민생에 핵심도구로서 중대한 그물 정책

원시 수렵어로 사회에서 그물은 민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도구였다. 농경사

회로 들어선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어로수렵은 안정된 생계방편 유지를 위하

여 지도자의 각별한 관심 사안이었다.

우선 공자는 낚시질은 했지만 그물질은 하지 않고, 주살을 쓰더라도 밤에

잠든 새를 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온다.19) 공자가 빈천해 봉양과 제사를 위

해 더러 부득이 낚시질과 주살로 어렵을 하긴 했어도, 큰 새끼줄로 엮어 시냇

물을 가로질러 물고기를 모조리 잡는 그물질은 仁人의 本心에 어긋나 차마 하

지 않은 것이다. 개인의 어짊[仁] 수행 관점에서 공자의 그물질 원천 배제는,

맹자에 이르면 공동체 민생경제 안정 관점에서 그물질의 적절한 제한으로 바

뀐다.

맹자는 왕도정치에 핵심 선결요건으로, 농사에 때를 어기지 않아 곡식을 넉

넉히 거두고, 촘촘한 그물을 던지지 않아 물고기와 자라가 넉넉히 번식하며,

숲에 때 맞춰 벌목해 나무가 무성하여 민생경제가 풍요함을 으뜸으로 내세운

다.20) 또, 제선왕이 천하 패권을 꿈꾸며 제환공과 진문공의 패업에 대해 묻자,

맹자가 仁政과 王道에 핵심으로 일정한 직업생산(恒産)을 강조하면서, 일반 인

민이 恒産이 없어 恒心을 지니지 못하고 放辟 사치해져 죄악의 함정에 빠진

다음에 형벌로 다스리면, 이는 인민을 그물질(罔民)하는 것이라고 힐난한다.21)

그물눈이 너무 촘촘하면 새끼 물고기까지 잡아 씨를 말려 어자원이 고갈되

므로 예로부터 엄격히 절제했다. 그물눈은 반드시 네 치[四寸] 이상으로 제한

해, 한 자[尺] 미만 물고기는 시장에서 팔 수도 없었다. 반드시 越尺만 잡아먹

는 원칙이다. 순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聖王의 제도에는 초목이 무성히 자랄 적에는 산림에 들어가 도끼로 요절내

지 않고, 자라나 물고기 미꾸라지 등이 산란할 적에는 그물이나 毒藥을 연못에

넣어 요절내지 않는다. 春耕・夏耘・秋收・冬藏의 四時를 놓치지 않아 오곡이

끊이지 않으면 백성들 식량이 남아돌고, 연못이나 냇물에 그물질 시한을 엄금

해 물고기가 넉넉하면 백성들 식용이 남아돌며, 수풀의 간벌 시한을 잘 지켜

19) 論語 述而: “子釣而不網, 弋不射宿.”

20) 孟子 梁惠王上: “不違農時, 穀不可勝食也; 數罟不入洿池, 魚鼈不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不可勝用也. 穀與魚鼈, 不可勝食, 材木不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21) 孟子 梁惠王上: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

侈, 無不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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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을 잘하면 백성들 집 지을 재목이 넉넉해진다.”22)

춘추 시대 魯 宣公이 泗淵에서 남획하자 里革이 그물을 잘라 내버린 사건은

아주 유명하다. 예로부터 추위가 닥치면 산천에 어로수렵을 엄금해 짐승과 물

고기 번식을 도왔는데, 지금 군주가 물고기 산란 즈음에 그물질함은 씨를 말리

는 지나친 탐욕이라고 엄중히 훈계했다. 그나마 좀 현명한 선공은 “내 잘못을

里革이 바로잡아주어 훌륭하지 않은가?!”라고 감탄하며, 찢겨 버려진 그물이

훌륭한 교훈을 일깨워주어 아주 ‘좋은 그물[良罟]’이니, 잊지 않도록 잘 보관하

라고 명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樂師 存이 “그물을 보관하느니, 里革을 곁에

두고 충간을 들으며 잊지 않음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23) 여기에도 수많은

고대 그물 명칭들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주석들이 뒤따라, 爾雅에 내용을 방증

하기도 한다.

제 환공을 보필해 춘추 첫 패업을 이룬 관중과 그 전통을 계승한 전국시대

제나라 직하학파 실용 목민학을 집대성한 ‘管子’서에는 민생안정과 풍요균부

를 위한 방책이 무수하다. 여러 토지 형태에 따라 士農工商의 생산력 균배를

도모한 구체 방안에 보면, 시냇물이나 연못에 그물질할 물고기가 있으면 5畝를

일반 농경지 1무로 환산한다는 토지균배[地均]법이 나온다.24)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년이나 뜻밖에 전쟁 같은 비상시에 인민을 굶주리지 않도록 도모하는

식량비축 방안에도 그물제한이 나온다. 강・연못・바다가 제아무리 넓고 물고

기・자라가 제아무리 많아도, 그물은 반드시 담당관리[올바른 규격]가 있다. 물
고기나 초목을 사사로이 아껴서가 아니라, 배와 그물 한 가지 생업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인민들이 곡식생산을 전폐하지 않도록 산림천택에 제한을 가한 것

이다.25) 주식 생산비축을 확보하려는 독특한 그물질 제한규정이다.

22) 荀子, 王制篇第9: “聖王之制也: 草木榮華滋碩之時, 則斧斤不入山林, 不夭其生, 不絶其長也.

黿鼉魚鼈鰌鱣孕別之時, 罔罟毒藥不入澤, 不夭其生, 不絶其長也. 春耕、夏耘、秋收、冬藏,

四者不失時, 故五穀不絶, 而百姓有餘食也. 汙池淵沼川澤, 謹其時禁, 故魚鼈優多, 而百姓有餘

用也. 斬伐養長不失其時, 故山林不童, 而百姓有餘材也.”

23) 國語 巻第4, 魯語上 里革断宣公罟而棄之: “宣公夏濫於泗淵, 里革断其罟而棄之, 曰: ‘古者大

寒降, 土蟄発, 水虞於是乎講罛罶, 取名魚, 登川禽, 而嘗之寝廟, 行諸国, 助宣気也. 鳥獣孕,

水虫成, 獣虞於是乎禁罝羅, 矠魚鱉以為夏犒, 助生阜也. 鳥獣成, 水虫孕, 水虞於是禁罝罜(上

网下鹿), 設阱鄂, 以実廟庖, 畜功用也. 且夫山不槎櫱, 沢不伐夭, 魚禁鯤鮞, 獣長麑(上鹿下

夭), 鳥翼鷇卵, 虫舎蚳蝝, 蕃庶物也, 古之訓也. 今魚方別孕, 不教魚長, 又行網罟, 貪無芸也.’

公聞之曰: ‘吾過而里革匡我, 不亦善乎！是良罟也, 為我得法. 使有司蔵之, 使吾無忘諗.’ 師存

侍, 曰: ‘蔵罟不如寘里革於側之不忘也.’”

24) 管子, 乘馬第5: “…流水, 網罟得入焉, 五而當一. 林, 其木可以爲棺, 可以爲車, 斤斧得入焉,

五而當一. 澤, 網罟得入焉, 五而當一. 命之曰地均, 以實數.”

25) 管子, 八觀第13: “江海雖廣, 池澤雖博, 魚鱉雖多, 罔罟必有正. 船網不可一財而成也. 非私草

木愛魚鱉也, 惡廢民於生穀也. 故曰: 先王之禁山澤之作者, 博民於生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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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氏春秋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季春, 음3월]에 司空 직무로, 각종 어로

수렵용 그물・사냥도구・독약 등은 아홉 성문[九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

는 사명이 나온다.26) 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제한규제가 나오는데,

四時의 금지로 산림재목 벌채 금지와 사냥도구-수렵용 그물의 성문 밖 반출

및 어로용 투망금지 등이 포함된다.27)

한편, 貧寒곤궁의 극치로서 ‘그물 짜기’가 나와 눈길을 끈다. 呂氏春秋에는

불우한 때 극한 빈궁의 상징으로 그물이 등장한다. 舜은 손수 밭 갈고 물고기

잡을 적에도 그 현명함이 天子 때와 똑같았지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가솔

들과 땅 파고 물 대며 방석과 자리 엮고 그물 짜며 손발 쉴 틈도 없이 부지런

히 일해 겨우 추위와 굶주림의 환난을 모면했다.28) 說苑에도 원대한 포부를

안고 사소한 것을 잊은 영웅호걸 사례로서, “강태공은 농사에서는 종자도 못

건지고, 어로에서는 그물 값도 못 벌었으나, 천하를 다스리는 지혜는 넉넉히

남아돌았다.”는 흥미로운 비유가 나온다.29) 抱朴子外篇에도 姜태공이 지극한

도덕군자이지만 농사에 씨앗도 못 건지고, 순임금[重華] 위대한 성인이지만 고

기잡이에 그물 값도 못 건졌다는 일화가 나온다.30) 또 한말 삼국정립 초기에

은둔한 안빈락도 처사의 우활함을 힐난하면서, ‘魚網을 험준한 산봉우리에 펼

치고 낚시 줄을 큰 나무 꼭대기에 드리우는’ 격이라는 비유가 나온다.31)

한편, 呂氏春秋에는 學業에 관해 제자의 기본 도리로 ‘스승존경[尊師]’을 강

조하면서, 스승 섬기는 방법으로 생전 봉양과 사후 제사에 자원 마련을 위해

몸소 채전 가꾸고 나무 심으며 신발 엮고 그물과 방석 돗자리를 짜며 논밭에

耕耘도 하여 五穀을 생산하고 山林과 川澤에 들어가 물고기와 짐승도 잡는다

는 구체 내용이 나온다.32) 군사부 일체 사상에서 ‘하루 스승이면 종신 아버지’

26) 呂氏春秋, 季春紀第3, 季春: “是月也, 命司空曰, …田獵罼弋, 罝罘羅網, 餧獸之藥, 無出九門.”

27) 呂氏春秋, 士容論第6, 上農: “然後制四時之禁, 山不敢伐材下木, 澤人不敢灰僇, 繯網罝罦不

敢出於門, 罛罟不敢入於淵, 爲害其時也.” 淮南子 권9, 主術訓에도 소생과 번식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제 정책이 상세히 소개된다. 淮南鴻烈集解, 劉文典, 中華書局, 1989년 제

1판, 308-9쪽 참조.

28) 呂氏春秋, 孝行覽第2, 愼人(一作順人): “舜之耕漁, 其賢不肖與爲天子同. 其未遇時也, 以其徒

屬, 堀地財, 取水利, 編蒲葦, 結罘網, 手足聠胝不居, 然後免於凍餒之患.”

29) 說苑 卷17, 雜言: “太公田不足以償種, 漁不足以償網, 治天下有餘智. …務大者固忘小.”

30) 抱朴子外篇 守塉卷第35: “姜望至德而佃不復種, 重華大聖而漁不償網, 然後玉璜表營丘之祚,

大功有二十之高, 何必譏之以惰懶, 而察才以相士乎!”

31) 抱朴子外篇, 安貧卷第36: “張魚網於峻極之巓, 施鈞緡於修木之末, 雖自以爲得所, 猶未免乎迂

闊也.”

32) 呂氏春秋, 孟夏紀第4, 尊師: “凡學, 必務進業, 心則無營, …生則謹養, 謹養之道, 養心爲貴,

死則敬祭, 敬祭之術, 時節爲務, 此所以尊師也. 治唐圃, 疾灌寖, 務種樹, 織葩屨, 結罝網, 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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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晏子春秋에는 그물 짜고 짚신 엮어 어머니를 봉양

하던 北郭騷란 현인이 너무 곤궁해 안자한테 노모 봉양식량을 구걸한 일화가

나온다.33)

옷감과 종이도 기본상 그물 짜기 원리를 확장한 소치라는 흥미로운 기록도

나온다. 淮南子에 보면 의복도 그물 원리를 이용한 듯하다. 당초 伯余[黃帝 신

하 또는 황제 자신]가 처음으로 옷을 만들 적에는 삼 껍질을 가늘게 찢어 올

을 길게 잇고 손으로 씨줄을 만들고 손가락으로 날줄을 걸쳐 완성된 모습이

마치 그물[網羅] 같았다고 한다. 물론 후세에 이를 발전시켜 베틀과 북을 만들

어 좌우로 왕복하며 베를 짜도록 편리를 도모했으며, 그 덕택에 인민들이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게 되었다.34)

호화사치 상징으로 등장하는 그물도 있다! 呂氏春秋에는, 齊桓公이 즉위해 3

년간 세 말만 하여 천하가 어질다고 칭송하고 군신이 모두 기뻐했는데, 고기

먹는 짐승을 제거하고, 쌀 먹는 새를 제거하며, 비단으로 짠 그물을 제거했다

고 전한다.35) 이러한 그물은 후대 생산력 향상과 교역 증진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각종 호화사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唐宋 이후에서 正史에도 ‘硃絲

絡網’ 같은 용어가 아주 빈번히 등장한다. 일찍이 楚辭[九歌 湘夫人]에는 벽려

(薜荔: Ficus pumila)를 엮어 휘장을 만든다는 시구가 나오는데, 抱朴子外篇에

는 붉게 물들인 網紗 휘장이 나온다.36) 당송 이후 호화사치 망사의 출현은 더

욱 보편적이었다.

蒲葦, 之田野, 力耕耘, 事五穀, 如山林, 入川澤, 取魚鼈, 求鳥獸, 此所以尊師也.”
33) 晏子春秋, 晏子乞北郭騷米以養母騷殺身以明晏子之賢第27 참조. “齊有北郭騷者, 結罘罔, 捆

蒲葦, 織履, 以養其母, 猶不足, 踵門見晏子曰: ‘竊說先生之義, 願乞所以養母者.’” 晏子가 쌀

과 金을 보내주자 쌀만 받고 金은 사양했다. 나중에 晏子가 景公한테 의심을 사서 망명하

면서 北郭騷 집을 지나다가 대화한 뒤, 자신이 어진 선비를 알아보지 못해 조정에서 쫓겨

나도 싸다고 크게 탄식했다. 北郭子는 晏子의 인의에 보답하고자, 衣冠을 정제하고 벗한

테 칼과 바구니를 들려 조정에 나아가 군주 비서장한테 말했다. “안자는 천하 현인인데

지금 제나라를 떠났으니, 齊는 반드시 침공을 당할 것이오. 나라가 침공 당하는 꼴을 보

느니 차라니 죽는 게 낫소. 내 죽음으로 晏子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니, 내 머리를 갖다

바치시오.” 그가 자결하자, 그 벗도 “北郭子가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北郭子를 위해

죽겠소.”라고 말한 뒤 자결했다. 景公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얼른 마차를 보내 晏

子를 쫓아가 다시 모셔오게 했다. 북곽자와 그 벗의 자결 소식을 들은 안자도 현자를 알

아보지 못한 자신의 무지를 더욱 크게 탄식했다.

34) 淮南子 권13. 氾論訓: “伯余之初作衣也, 緂麻索縷, 手經指掛, 其成猶網羅. 後世爲之機杼勝

複以便其用, 而民得以揜形御寒.”

35) 呂氏春秋, 似順論第5, 愼小: “齊桓公卽位, 三年三言, 而天下稱賢, 羣臣皆說. 去肉食之獸, 去

食粟之鳥, 去絲罝之網.” 淮南子권9, 主術訓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나, 약간 착오가 있어 보

여 呂氏春秋校釋[1686쪽]에 의해 교정함.

36) 抱朴子外篇, 博喩卷第38: “丹幃接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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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독특한 그물망 용례로, 환관 蔡倫이 필기도구를 혁신해 종이를 발명한

사례다. 고래로 쓰이던 竹簡은 무겁고 번거로우며 비단은 가벼운 紙로 너무 비

싸서 인민한테 불편했는데, 채륜이 창의력을 발휘해 나무껍질、삼껍질、헌

베、魚網 등을 혼합해 새로운 紙를 만들어 元興元年[105] 헌상하니 황제가 훌

륭하다고 재능을 칭찬했고, 이후로 천하가 모두 애용하며 ‘蔡侯紙’로 불렀다.37)

거미줄 모습에서 그물이 발명되고, 그물을 촘촘히 짜서 베가 되어 옷감으로 의

복 혁명을 일으켰으며, 다시 다양한 재료를 분쇄 혼합해 더욱 촘촘한 조밀도로

압축해 종이가 탄생한 셈이다. 여기에 헌 그물도 재료로 혼입되었지만, 기교방

식과 원리상으로도 거미줄→그물→베[옷감, 의복]→종이로 더욱 정교하고 조밀

하게 압축 발전된 과정을 상상할 수 있다.

Ⅳ. 牧民과 養生에서 그물의 비유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먹는 사냥도구 그물은 사람 입장에선 아주 지혜롭고

교묘한 문명의 이기지만, 거꾸로 물고기나 짐승 입장에서는 자기들 눈을 속여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으로서 최고 최대로 적대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역지

사지 관점은 영리한 인류가 三代 때부터 통찰하여, 周의 속담에도 ‘짐승은 그

물을 싫어하고, 인민은 군주를 싫어한다.’는 명언이 널리 퍼졌다.38) 물론 이 대

비적 비유는 인민을 괴롭히고 가혹하게 착취・수탈하는 군주를 비방하기 위해

짐승 심리를 감정이입 화법으로 의인화해 풍자함에 초점이 있다.

또 관중이 천하민심을 얻기 위한 先德後刑의 방도로서 문무겸비를 논하면서,

달리는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그물망 매복 방법의 양면성을 예시한 비유가 눈

에 띈다.39) 특히 국가정치에 근본으로 天時와 人心을 얻는 일이 핵심이고,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 통치방도로서 ‘法令을 기강으로 삼고 官吏를 그물로 삼으

며, 什伍를 行列로 삼고 상벌을 文武로 삼는다.’는 비유가 주목할 만하다.40) 법

가의 선구자답게 법치관료를 통치의 그물과 벼리로 비유한 것이다. ‘법망’이 상

37) 後漢書 卷78, 宦者列傳: “蔡倫字敬仲, 桂陽人也. …自古書契多編以竹簡, 其用縑帛者謂之為

紙. 縑貴而簡重, 並不便於人. 倫乃造意, 用樹膚﹑麻頭及敝布﹑魚網以為紙. 元興元年奏上之, 帝
善其能, 自是莫不從用焉, 故天下咸稱‘蔡侯紙’.”

38) 國語 巻第2, 周語中: “諺曰: ‘獸惡其網, 民惡其上.’”

39) 管子, 勢第42: “獸厭走而有伏網罟, 一偃一側, 不然不得.”

40) 管子, 禁藏第53: “夫爲國之本, 得天之時而爲經, 得人之心而爲紀. 法令爲維綱, 吏爲網罟, 什

伍以爲行列, 賞誅爲文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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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구체화한 느낌이다.

목민행정의 상징으로서 ‘그물질’에 관한 전설적 비유명언은 ‘湯의 고사’가 압

권이다. 바로 殷 시조 湯이 사냥꾼의 수렵그물 3면을 제거한 일화다. 탕 임금

이 들에 나갔다가 한 사냥꾼이 그물을 사면으로 빙 둘러치고 축원하는 말을

들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나, 땅에서 솟아오르는 자나, 사방에서 몰려드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내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탕 임금은,

“어허! 모든 짐승을 다 잡을 셈이군! 桀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한담?!”이라

탄식하고, 손수 三面 그물을 거두고 한쪽 그물만 남겨 놓은 뒤, 축원을 바꾸어

가르쳐주었다.

“예로부터 거미가 그물(거미줄) 만드는 걸 보고, 사람이 그걸 배워 그물을

엮어 쓰나니, 왼쪽으로 피해갈 자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피해갈 자는

오른쪽으로 가며, 아래로 빠져나갈 자는 아래로 가소서. 이 명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그물에 걸려든 자만 나는 포획하리라.”

어느 제후가 이 말을 듣고, “탕 임금 덕이 짐승까지 미치는구나!”라고 감탄

하자, 금세 소문이 퍼져 천하 40여 제후가 귀순했다. 사냥꾼은 사방으로 그물

을 둘러쳐도 반드시 새(짐승)를 잡는 것은 아닐 텐데, 탕 임금은 세 그물을 거

두고 한 쪽만 남겨두어, 40여 제후국을 그물질(網羅, 포섭)했으니, 어찌 단지

새(짐승)만 그물질(사냥)한 것에 비하리요?41)

呂氏春秋 저자는, 같은 그물인데도 桀紂가 사용하면 자신과 국가를 모두 패

망시키는데, 湯이나 武王은 이를 사용해 천하민심을 얻어 군왕이 된 역사적 사

실을 들며, 사용법(마음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상반됨을 지적한다. 탕이 그

물을 풀어준 고사에서 ‘解網’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約法’과 함께 군주의 도

덕교화와 王道仁政을 칭송하는 대명사로 후대 널리 쓰이게 되었다. 說苑에는

탕의 고사를 인용해 현인존경을 이렇게 강조한다.

“나라는 크기보다는 民心 얻음에 힘쓰고, 보좌진은 많기보다는 현명한 준재

얻기에 힘써야 한다. 民心을 얻으면 인민이 따르고, 현명한 보좌가 있으면 선

비들이 모여든다. 文王은 [紂한테] 炮烙刑 제거를 요청해 殷 인민이 그를 따랐

고, 湯은 사냥꾼 그물의 三面을 제거해 夏 인민이 따랐고, 越王은 옛 무덤을

훼손하지 않아 吳 인민이 복종했다. 그들 행위가 民心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소리[진동 주파수]가 같으면 떨어져있어도 서로 공명해 감응하고, 德이 부합하

면 만나지 않아도 서로 친근해지며, 현인이 조정에 있으면 천하호걸이 서로 다

41) 呂氏春秋, 孟冬紀第十, 異用; 大戴禮記 保傅; 新序 卷五, 雜事; 史記 卷3,　殷本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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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나아간다.”42)

說苑에는 시냇물이 졸졸 흘러 강하를 이루고, 실[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물과 비단을 이룬다는 격언과 함께, 공자가 그물로 새를 잡는 걸 보고 제자

들을 일깨운 대목이 나온다. 왜 새끼만 다 잡고 어미는 못 잡았냐는 물음에,

사냥꾼이 어미로 새끼는 잡을 수 없지만, 어미는 새끼로 잡을 수 있다고 답하

자, 공자는 제자들을 훈계했다. “군자는 누굴 따를지 신중해야 하니, 사람을 잘

못 만나면 그물에 걸릴 우환이 있다.”43) 여기서 그물은 크게는 병난부터 작게

는 국법형벌까지 자기 생명과 집안을 망치는 환난이니, ‘法=網’ 관계를 함축

암시하는 비유다.

한편, 군주가 사냥에 미쳐 목민행정을 돌보지 않은 안일해태를 꼬집는 그물

비유도 있다.

晉 文公이 사냥 나가 짐승을 쫓다가 큰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자, 옆에

어부를 보고 자기가 군주인데 빠져나갈 길을 안내해주면 厚賜하겠다고 말했다.

어부가 도리어 바칠 게 있다고 답하자, 문공은 늪을 빠져나와 감사하며 가르침

을 받겠다고 자청했다. 이에 어부가 말했다.

“큰 고니가 河海 가운데 노닒이 싫증나 조그만 연못으로 이사하면 반드시

주살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자라거북이 深淵에 잠김이 싫증나 얕은 물가로 나가

면 반드시 그물질이나 작살 맞을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 군주께서 짐승을 쫓다

가 이 늪까지 빠져들었으니, 어찌 이리 멀리도 행차하셨소?”

文公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시종한테 어부 이름을 기록해두라고 명하자,

어부는 군주의 대의명분이 天地를 높이 받들고 社稷을 공경하며 제후국을 위

무하고 만민을 사랑해 어진 민생정치를 베풂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후사는 사

양한 채 군주한테 얼른 귀국하라고 권하며 자신도 일터로 돌아갔다.44)

齊景公이 사냥 나가 17일이나 돌아오지 않자, 晏子가 찾아가 “물고기는 심연

42) 說苑 卷8, 尊賢: “故國不務大, 而務得民心; 佐不務多, 而務得賢俊. 得民心者, 民往之; 有賢

佐者, 士歸之. 文王請除炮烙之刑, 而殷民從; 湯去張網者之三面, 而夏民從; 越王不隳舊塚, 而

吳人服; 以其所爲之, 順於民心也. 故聲同, 則處異而相應; 德合, 則未見而相親; 賢者立於本

朝, 則天下之豪相率而趨之矣.”

43) 說苑 卷10, 敬慎: “涓涓不壅, 將成江河; 綿綿不絕, 將成網羅.…孔子見羅者, 其所得者皆黃口

也, 孔子曰: ‘黃口盡得, 大爵獨不得, 何也?’ 羅者對曰: ‘黃口從大爵者不得, 大爵從黃口者可

得.’ 孔子顧謂弟子曰: ‘君子慎所從! 不得其, 人則有羅網之患.’”

44) 新序 卷2, 雜事第2: 漁者曰: “檻鵠保河海之中, 厭而欲移徙之小澤, 則必有丸繒之憂, 黿鼉保

深淵, 厭而出之淺渚, 則必有羅網釣射之憂. 今君逐獸, 碭入至此. 何行之太遠也?” 文公曰: “善

哉!” 謂從者記漁者名. 漁者曰: “君何以名, 為君尊天事地, 敬社稷, 固四國, 慈愛萬民, 薄賦斂,

輕租稅者, 臣亦與焉. 君不敬社稷, 不固四國, 外失禮于諸侯, 內逆民心, 一國流亡, 漁者雖得厚

賜, 不能保也.” 遂辭不受. 曰: “君前歸國; 臣亦反吾漁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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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싫증나 얕은 물에 나와 낚시나 그물에 잡히고, 금수는 심산에서 나와 사냥

당한다.”는 말로 간언한 내용도 아주 유명하다.45) 齊 靖郭君이 인민을 동원해

薛에 성곽을 쌓으려 하면서 빈객들 간언을 엄금한 고사도 널리 전한다. 한 齊

人이 딱 한 마디만 하겠다며 어기면 삶아죽이라고 장담한 뒤, “바다 큰 물고기

[海大魚]”라고 말하고 물러나왔다. 靖郭君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 더 말해보라

고 종용하자, 죽음 갖고 농담할 수 없다고 사양하던 객이 마지못해 말했다.

“군주께서는 유독 바다 큰 물고기만 듣지 못하셨나요? 그물로도 포획할 수

없고 작살로도 끌어낼 수 없지만, 한번 물을 잃고 뭍에 올라오면 개미들이 득

의양양 하는 이치를! 齊는 군주에 물입니다. 군주께서 이미 齊를 갖고 계신데,

어찌 薛을 욕심내십니까? 齊가 없으면 薛 성곽도 무익합니다.”

이에 靖郭君이 크게 기뻐하고 인민을 동원하려는 축성 공사를 그만두었다.46)

장자에는 사납고 약삭빠른 여우나 들고양이가 대들보를 날렵하게 건너뛰며

낮게 매복해 쥐나 가축을 노리지만, 결국 덫과 올무에 걸리거나 그물에 얽혀

죽는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너무 커서 無用한 걸 진짜 크게 쓰라는 ‘無用之用’

의 역설을 비유하면서!47)

무위자연과 虛靜을 귀히 숭상하는 老子 도덕경에서 비롯한 병법의 용병술

원리에도 그물이 비유로 등장한다. 淮南子에 虛로 實에 대응하는 병법전략 원

리가 나온다. 호랑이표범이 움직이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슴이나 새

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물에 걸리지 않으며,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낚시나

미끼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물은 움직여 제압을 당하니, 성인이 虛靜을

귀히 여긴다. 병법은 道理로 승리를 제압하는 것이지, 사람의 현명한 재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슴이나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치고, 기러기를

잡으려면 주살을 쏜다.48) 黃石公三略 같은 병법에도 네 그물로 網羅한다는 전

술이 나온다.49)

45) 韓詩外傳 권10: 晏子對曰: “然, 有急. 國人皆以君爲惡民所禽. 臣聞之: 魚鼈厭深渊淵就于淺,

故得于 釣网. 禽獸深山而下于都澤, 故得于田獵. 今君出田十有七日而不反, 不亦過乎?”

46) 韓非子, 說林下第23; 新序 卷2 雜事第2: “君獨不聞海大魚乎? 網弗能止, 繳不能牽, 碭而失

水, 陸居則螻蟻得意焉. 且夫齊, 亦君之水也, 君已有齊, 奚以薛為? 君若無齊, 城薛猶且無益

也.” 戰國策 齊策8; 淮南子권18, 人間訓 등에도 전한다.

47) 莊子, 逍遙遊: “子獨不見狸狌乎? 卑身而伏, 以候敖者; 東西跳梁, 不辟高下; 中於機辟, 死於

網罟.”

48) 淮南子 권15. 兵略訓: “善用兵者, 當擊其亂, 不攻其治.… 以虛應實, 必爲之禽. 虎豹不動, 不

入陷阱; 麋鹿不動, 不離罝罘; 飛鳥不動, 不絓網羅; 魚鼈不動, 不擐脣喙. 物未有不以動而制者

也. 是故聖人貴靜.…是故爲麋鹿者, 則可以罝罘設也; 爲魚鼈者, 則可以網罟取也; 爲鴻鵠者,

則可以矰繳加也.”

49) 黃石公三略: “軍國之要, 察眾心, 施百務.…四網, 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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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가의 집대성자 한비자는 老子의 양생법을 풀이하면서, 천도 자연법

을 상징하는 그물 비유를 들어 눈길을 끈다. 사람이 태어나 움직이면 모두 死

地로 가므로, 聖人은 精神을 아끼고 고요히 머묾을 귀히 여긴다. 움직임이 무

소・호랑이 같은 맹수보다 더 해롭기 때문이다. 맹수는 활동구역과 출몰시간이
있어서, 그 구역과 시간을 피하면 피해를 면할 수 있다. 헌데 인민은 맹수한테

발톱과 뿔이 있는 줄만 알지, 모든 만물에 죄다 나름 발톱과 뿔이 있는 줄은

몰라서 만물의 해악을 모면하지 못한다. 예컨대, 세찬 비가 쏟아지는 한적한

광야에 어두운 저녁・새벽에 쏘다니면 비바람・이슬의 발톱과 뿔[風露之爪角]

이 해치고, 군주에 불충하고 禁令을 가벼이 범하면 刑法의 발톱과 뿔이 해치

며, 향리에서 처신이 무절제하고 애증이 정도에 지나치면 시비투쟁의 발톱과

뿔이 해치고, 무한한 기호욕망으로 動靜이 무절제하면 등창이나 종기 같은 질

병의 발톱과 뿔이 해치며, 사사로이 잔꾀 쓰기를 좋아해 道理를 저버리면 그물

이나 올무의 발톱과 뿔[網羅之爪角]이 해친다. 맹수에 출몰 구역이 있듯이, 만

물의 해악도 각기 근원이 있으니, 구역을 피하고 근원을 막으면 모든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만물 해악을 피하는 양생비법이다. 그래

서 老子가 ‘외뿔소가 뿔을 들이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가 발톱을 할퀼 곳이 없

으며, 장병이 칼날 겨눌 곳이 없다.’고 말한다. 특별히 방비하지 않아도 결코

해가 없으니, 천지 道理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天地의 道를 체득해, 움직임에

死地가 없으므로, ‘섭생[양생]을 잘한다[善攝生]’고 말한다.50) 여기서 ‘刑法의 발

톱과 뿔’에 상응하는 ‘그물이나 올무의 발톱과 뿔[網羅之爪角]’은 老子의 ‘天網’

에 해당하는 천도의 자연법망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자연법을 실정화한 국

법의 그물일 수도 있겠다.

Ⅴ. 법 그물 비유의 출현과 법망의 특성

50) 韓非子 卷第6, 解老第20: ‘民之生, 生而動, 動皆之死地, 之十有三.’ 是以聖人愛精神而貴處靜.

此甚大於兕虎之害. 夫兕虎有域, 動靜有時, 避其域, 省其時, 則免其兕虎之害矣. 民獨知兕虎

之有爪角也, 而莫知萬物之盡有爪角也, 不免於萬物之害. 何以論之? 時雨降集, 曠野閒靜, 而

以昏晨犯山川, 則風露之爪角害之. 事上不忠, 輕犯禁令, 則刑法之爪角害之. 處鄉不節, 憎愛

無度, 則爭鬥之爪角害之. 嗜慾無限, 動靜不節, 則痤疽之爪角害之. 好用其私智而棄道理, 則

網羅之爪角害之. 兕虎有域, 而萬害有原, 避其域, 塞其原, 則免於諸害矣. … 故曰: ‘兕無所投

其角, 虎無所錯其爪, 兵無所容其刃.’ 不設備而必無害, 天地之道理也. 體天地之道, 故曰: ‘無

死地焉.’ 動無死地, 而謂之‘善攝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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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그물 비유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주역의 離괘가 실제로 그물을 본떠 만들어져 활용되었다 할지라도, 계사전

은 공자가 썼다는 게 最古 견해이므로, 이는 춘추 말엽 이후 사상을 반영하는

셈이다. 그런데 늦어도 周 초기에 기록된 尙書(書經)에는, 商 반경이 殷으로 천

도하며 반발하는 민심을 설득하고 한마음으로 천도해 새로운 중흥을 이루자고

역설하면서, “그물[網]에 벼리[綱]가 있으면 그물눈이 조리 있게 펼쳐져 뒤엉키

지 않고, 농부가[농사에] 논밭을 잘 다스리고 힘써 경작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

확을 얻는다.”는 비유로 훈계한 장면이 나온다.51) 여기에 ‘법’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그물 바깥 둘레에 그물을 정착시킨 굵은 밧줄[벼리, 紀綱]과 조리정연

의 개념이 나오고, 전후 문맥상 통치명령의 내용 의미를 통해 그물로써 법령을

직접 비유한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墨子에 이르면, 법과 그물의 비유적 연결이 더욱 직접 구체화한다. “옛날에

성왕이 다섯 형벌을 만들어 백성을 다스렸는데, 비유하자면 마치 실오라기에

끝매듭이 있고 그물에 벼리가 있는 것과 같아서, 군주에 동조하지 않는 천하

백성들을 모조리 거두어들이는 방편이었다.”52) 여기서는 형(법)이 그물과 함께

실타래(옷감)에 비유되면서, 그 핵심은 여전히 벼리(紀綱)에 주어짐이 확인된

다. 특히 법을 준수하지 않고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을 그물질하는 형(법)의 목

적기능이 직접 구체화한 게 눈에 띈다.

조금 후대에 法家 철학사상을 집대성해 秦의 천하통일에 이념기초를 제공한

한비자도, 형법과 그물을 개념적 비유로 연결시키는데, 오히려 간접 은유의 방

법을 택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한비자는 “일반 백성들이 외뿔소・호랑이에
게만 날카로운 뿔이나 발톱이 있는 줄로 알고, 천하 만물에 모두 나름대로 예

리한 뿔과 발톱이 있는 줄은 모른다.”고 탄식하며, 구체 실례를 여러 가지 열

거한다. 그중에 “임금을 섬김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금지된 명령을 가벼이 범하

면, 형법의 발톱과 뿔로 해치고; 자신의 사사로운 잔꾀 쓰기를 좋아하고 공적

인 도리를 저버리면, 그물의 발톱과 뿔로 해친다.”는 두 구절의 병렬이 주목된

다.53) 준수할 명령과 도리, 응분의 형법과 그물이 각기 동등한 위상에서 대비

51) 書經(商書), 盤庚上: “若網在綱, 有條而不紊. 若農服田力穡, 乃亦有秋.”

52) 墨子, 尙同上: “古者, 聖王爲五刑, 以治其民; 譬如絲縷之有紀, 罔罟之有綱, 所以連收天下之

百姓不尙同其上者也.”

53) 韓非子, 解老篇: “事上不忠, 輕犯禁令, 則刑法之爪角害之; 好用其私智而棄道理, 則網羅之爪

角害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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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알 수 있다.

또 한비자는 ‘참새 한 마리가 천하 명사수 羿 앞을 지날 때마다, 예가 반드

시 활을 쏘아 잡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천하 자체로 그물을 삼으면 그

그물을 벗어날 참새가 한 마리도 없다.’는 宋나라 속담을 인용한다.54) 그러면

서 간사함을 알아차려 처벌함에도 거대한 그물(大羅)이 있으니, 道로부터 비롯

한 일관된 法術이라고 주장한다. 공정한 이치를 정비하지 않고 군주나 大臣의

개인적 억측의 활과 화살로써 잡으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비자는 성현에 의지한 주관적 人治를 반대하고, 어리석은 폭군도 잘 통치할

수 있는 객관 法治를 강조하였다. 그가 죄악을 다스리는 法術의 도리를 구체적

그물로 비유하면서, 그 실질 의미에서는 천하라는 그물을 통해 궁극에는 추상

적 근원적 자연의 도에 복귀한 것이다.

2. 벼리와 그물눈 관계를 법치행정의 기강에 비유하다!

그물의 바깥에 둘러친 굵은 밧줄이 벼리[綱]인데, 굵은 벼리를 잡아 그물눈

[網]을 조리정연하게 펼치고 거두는 데서, 법을 비롯한 사회규범의 핵심근간

[중추]을 ‘紀綱’이라 부르고, 五倫三綱도 모든 윤리도덕에 핵심근간이라는 뜻을

취한 비유적 표현이다. 과연 법가의 집대성자 한비자도 국법질서의 근본기강을

그물의 벼리에 빗댄 명쾌한 설명을 펼쳤고, 기실 ‘三綱’도 법치사상의 영향을

받아 漢代 등장한 개념이었다.55)

韓非子는 현명한 군주가 인민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官吏만 잘 다스리면 되

는 이유로, 나무에 뿌리를 흔들고 그물에 벼리를 잡아당기는[引網之綱] 비유를

거론한다. 나뭇잎을 낱낱이 흔들려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들겠는가? 그 밑둥을

붙잡아 통째로 흔들면 모든 잎이 흔들리고, 깃든 새도 놀라 날아가고 주변 연

못에 물고기도 두려워 깊이 숨는다. 마찬가지로 그물을 잘 펴는 자도 그 벼리

를 잡아당길 뿐, 모든 그물눈을 낱낱이 추슬러 펼 필요가 없다. 벼리를 잡아당

길 적에 물고기는 이미 그물 안에 갇혀 있다. 고로 관리는 인민에 뿌리이자

벼리인 셈이고, 성인은 관리만 다스리지 인민을 직접 다스리진 않는다.56) 법가

54) 韓非子, 難三: “以天下爲之羅, 則雀不失矣.” 이 구절은 莊子 庚桑楚편에도 등장하나, 그물

(羅) 대신 새장(籠)으로 표기하고, 비유도 법이 아니라 군주가 현명한 신하를 얻어 등용하

는 내용이다.

55) ‘三綱’ 출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는, 김지수, “전통 중국법에서의 情・理・法에 관한 연
구”, 1994,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51-4쪽; 김지수,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전남대출판부, 2011

년 재판, 268-270쪽; 김지수,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 너울북, 2014, 59-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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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 중심 법치주의 원리를 간명히 보여주는 비유로, 근대 관료주의 행정원

리에 전혀 손색없는 전통 牧民행정에 근간이다.

3. 법치의 객관성 비유!

한편, 법치와 인치의 대비 관계에서, 법의 객관적 공평무사를 강조해 인정사

정없는 몰인정을 찬탄하는 비유에도 그물이 등장하여, ‘법-망’ 대비개념을 상

징한다.

사람 감정이란 是非의 주체요 利害의 근본인데, 是非와 利害는 상대적 개념

이라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인정[감정]이 있

는 곳에 물의와 의심이 뒤따른다. 예컨대, 물고기가 그물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사다[물총]새를 두려워하고, 복수를 노리는 자는 鏌鎁검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를 해친 사람을 원망한다. 그물은 무심하나 새는 감정이 있고, 칼은 무정하나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재산을 분배해주는 것

보다 추첨하는 게 훨씬 낫다. 有心한 공평이 無心한 不平만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호추를 평하면 반드시 혐오・원망이 뒤따르지만, 스스로 밝은 거울에

비춰보면 속으로 부끄러워할 뿐 원망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다투면 제3자한테

판단을 구하는 이치도 같다. 제3자가 반드시 공평한 것도 아니고, 분쟁 당사자

가 반드시 편협할 리도 없건만, 다투는 마음엔 이기려는 감정이 끼어 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혜를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인정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만물을 접한다.57) ‘물고기가 그물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사다[물

총]새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장자에 나오는데,58) 老莊의 도가 철학을 바탕으로

법가 법치사상이 연역된 한 단면을 명확히 보여주는 비유다. 私情을 완전히 배

제하는 도의 완전무결성이 법의 철저한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펼쳐지는 도-법

56) 韓非子 卷第14, 外儲說右下第35: “故明主治吏不治民. 說在搖木之本, 與引網之綱.”…“善張網

者引其綱, 不一一攝萬目而後得則是勞而難, 引其綱而魚已囊矣. 故吏者, 民之本綱者也, 故聖

人治吏不治民.”

57) 劉子, 去情第3: “情者, 是非之主, 而利害之根. 有是必有非, 能利亦能害. …魚不畏網而畏鵜,

複讎者不怨鏌鎁而怨其人. 網無心而鳥有情, 劒情而人有心也. 使信士分財, 不如投策探鉤; 何

者? 有心之於平, 不若無心之不平也. 今人目若驪珠, 心如權衡, 評人好醜, 雖言得其實, 彼必

嫌怨; 及其自照明鏡, 摹倒其容, 醜狀既露, 則內慚而不怨. 向之評者, 與鏡無殊, 然而向怨人今

之慚者, 以鏡無情, 而人有心也. 三人居室, 二人交爭, 必取信於不爭者, 以辯彼此之得失. 夫不

爭者未必平, 而交爭者未必偏. 而信於不爭者, 何也? 以爭者之心, 並挾勝情故也. 是以聖人棄

智以全身, 遣情以接物.”

58) 莊子, 雜篇, 外物第26: ‘魚不畏網而畏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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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상의 源流이다. 天道[天理]와 人情의 균형조화를 지향하는 유가의 현세

적 실용적 인본주의와 달리, 극단적 無情함과 지나친 각박함으로 법가에 치명

적 흠결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도-법의 객관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

탕으로 법치사상의 확립에 획기적 공헌을 한, 그래서 법가에 매우 중요한 지표

임이 분명하다.

4. 그물과 법은 필수 도구

흥미로운 내용은, 무제 때 대유학자 동중서가 변법경장을 건의하면서 인용

한 古人의 격언으로, ‘연못에 가서 물고기를 선망하느니 귀가해 그물 엮음만

못하다.’는 비유다. 이 격언은 양웅이 문장을 지을 적에도 인용된다.59) 抱朴子

內篇에는 불로장생 신선술이 없다고 부정하는 속인들의 어리석은 비방 심리를

날카롭게 꼬집는 대목이 나온다. 즉, 그들도 정작 신선이 되길 원하지만, 마치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서도 그물이 없어 잡을 수 없는 자들이 물속

에 물고기가 없다가 비난하는 것과 같은 책임전가라고 힐난한다.60) 또 배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배우지 않고 알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원하면서도 그

물이 없는 것처럼, 마음으로 아무리 애써도 수확이 없다고 비유한다.61) ‘緣木

求魚’와 같은 뜻으로 ‘願魚無網’ 성어가 탄생한 것이다. 抱朴子外篇에는 형법

적용의 중요성을 칼날에 빗대면서, 또한 그물 벼리에 비유해 천리[자연법]와

연결한다.

“刑은 칼날과 같아서 정교한 사람이 쓰면 저절로 성공하지만, 졸렬한 자는

스스로 다친다. 나라를 다스림에 도덕을 갖추고 刑(법, 벌)을 보조수단으로 선

용하면, 간특한 허위가 일어나지 않고 흉악한 무리가 마음을 고쳐먹지만, 만약

그 기강이 끊어지고 그물망이 헝클어져 뒤엉킨다면, 하늘에 罪를 얻고 형벌 적

용이 천리에 어긋나 틀림없이 위태로움을 신속히 자초한다. 형과 법은 또한 물

불과 같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는지 못하는

지에 달렸다.”62)

59) 漢書 卷22, 礼樂志 및 卷56, 董仲舒傳: 古人有言：‘臨淵羨鱼, 不如歸而结网.’ 今臨政而願治

七十餘歲矣, 不如退而更化. 更化则可善治, 而灾害日去, 福禄日來矣.”; 漢書 卷87上, 揚雄傳:

“雄以爲, 臨川羨魚不如歸而結网, 還, 上河東賦以勸.”

60) 抱朴子內篇, 釋滯卷第8: “彼修道如此之勤, 而不得度世, 是天下果無不死之法也. 而不知彼之

求仙, 猶臨河羨魚而無網罟, 非河中之無魚也.”

61) 抱朴子外篇, 勖學卷第3: “夫不學而求知, 猶願魚而無網焉, 心雖勤而無獲矣.”

62) 抱朴子外篇, 用刑卷第14: “且刑猶刃也, 巧人以自成, 拙者以自傷, 爲治國有道而助之以刑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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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짜지만, 뱀이 먹으면 독을 뿜는다

는 비유와 같은 맥락이다. 칼날 비유는 요즘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고 도

둑이 잡으면 사람을 해친다는 표현으로 고칠 수 있다.

한편, 抱朴子는 세밀한 법망과 준엄한 형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작은 범

죄라도 사면 없이 刑戮에 처하고, 대악은 아홉 번 정벌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흉인이 득지하면 군자가 실망하므로, 법망이 너무 성글어도 빠져나

가는 자가 많은데, 하물며 법망이 아예 없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거미는

그물을 쳐서 살고 이와 벼룩도 굶주리지 않거늘, 만물을 부리고 이용할 교묘한

지혜를 타고난 인류가 입에 풀칠하고 몸에 옷을 걸치기 위해 그토록 극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힐난한다. 그래서 聖人은 흉악한 자들이 있을 수밖

에 없고 우매한 대중은 교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야한 치장이 음란을

꾀고 태만한 갈무리가 도둑을 부르는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주역의 坎괘를

본받아 죄악이 싹트기 전에 예방하는 대비책으로 법과 형벌을 제정했다. 외뿔

소의 뿔과 봉황의 발톱은 하늘[자연]이 진실로 부여한 생존무기지만 반드시 매

일 쓸 필요는 없듯이, 벌과 전갈은 毒을 지녀 자신을 호위하고 지혜로운 새는

갈대를 부리에 물어 거미줄을 피할 줄 알 듯, 인류 공동체도 생존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타고난 지혜로 법망과 형벌 제도를 고안해 시행한다는 비유적 해

설이 자못 흥미롭다.63)

Ⅵ. 법 그물 비유의 역사적 전개

史記에는 법을 ‘그물’로 비유한 표현이 여럿 등장하나, 아직 ‘法網’이나 ‘禁網’

같은 합성어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사마천은 당시 [국법] 그물이 성글고 인

민이 부유하다든지,64) 酷吏列傳 평론에서 옛날 秦 때 천하 그물이 빽빽했지만

간사허위가 싹터 극도에 달하자 위아래 모두 달아나 숨었는바, 漢이 발흥해 질

能令慝僞不作, 凶邪改志. 若綱絶網紊, 得罪於天, 用刑失理, 其危必速. 亦猶水火者所以活人,

亦所以殺人, 存乎能用之與不能用.”

63) 抱朴子外篇, 詰鮑卷第48: “制峻網密, 有犯無赦, 刑戮以懲小罪, 九伐以討大憝.…靡所宗統, 則

君子失所仰, 凶人得其志, 網疏猶漏, 可都無網乎?…蜘蛛張網, 蚤虱不餒, 使人智巧, 役用萬物,

食口衣身, 何足劇乎?…夫聖人知凶丑之自然, 下愚之難移, 冶容慢藏, 誨淫召盜, 故取法乎習坎,

備豫於未萌. 兕之角也, 鳳之距也. 天實假之, 何必日用哉! 蜂蠆挾毒以衛身, 智禽銜蘆以捍網.”

64) 史記 卷30, 平準書: “至今上即位數歲, 漢興七十餘年之間, 國家無事,…當此之時, 網疏而民富,

役財驕溢.



406  법학논고 제71집 (2020. 10)

박을 되찾아, 배를 삼킬 큰 물고기도 빠뜨릴 만큼 그물이 성글었으나, 張湯이

죽은 뒤에 그물이 세밀해지고 삼엄해졌다고 회고한다. ‘法令이란 통치에 도구수

단일 뿐, 통치의 청탁을 좌우하는 근원은 아니다.’는 근본 인식이 깔려 있다.65)

후한 班固가 편찬한 漢書에는 [국법] 그물의 疏密에 관한 史記 내용을 이어

받아 전하면서, 한 단계 발전한 기록이 나타난다. 食貨志[平準書]와 酷吏傳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답습했는데,66) 周秦의 폐해는 [법]罔이 조밀하고 조문이

준엄하며 형벌이 가혹했으나, 漢이 번잡한 걸 모두 소제해 인민을 휴식케 했다

고 전한다.67) 특기할 점은, 漢書에는 그물망을 ‘罔’자로 표기하는데, ‘법망’이나

‘형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禁罔’이 처음 등장해 ‘罔’과 함께 쓰이는 것이

다. 예컨대, 游侠傳과 循吏傳에는 漢初에 秦의 폐해를 고쳐 만사에 간편함을

꾀해 禁罔이 疏闊했다고 전한다.68) 또 史記에 없던 刑法志에는 漢고조의 약법

삼장을 ‘배를 삼킬 물고기가 빠져나갈 엉성한 그물[网漏吞舟之魚]’로 비유하면

서, 서한 형법 변화를 대강 이렇게 기술한다. 효문제 때 禁罔이 疏闊하고 張釋

之를 廷尉에 임명해 죄가 의심스런 경우 민의에 맡겨 형벌이 크게 줄고 형벌

이 거의 사라진 기풍이 되었다. 효무제가 즉위해 사방으로 원정을 강행하면서

백성이 빈궁해져 범법이 잦고, 張湯과 趙禹 같은 혹리를 임명해 禁罔이 점차

엄밀해졌다. 그 결과 文帝가 본디 인민을 살리고자 肉刑을 제거한 것이 가혹한

매질로 죽게 되니, 도리어 死형으로 인민을 그물질한 셈이 되었다. 그물은 촘

촘해지나 간사함을 막을 수 없고, 형벌은 번잡해지나 인민은 더욱 태만해졌

다.69) 이러한 현상은 무제 때 강직한 신하 汲黯이 지적했듯이, “칼과 붓을 쥔

옥리가 오로지 법조문을 깊이 천착해 교묘한 농단으로 인민을 그물[罔]에 빠뜨

려 자기 공적으로 자랑한” 때문이었다.70)

65) 史記 卷122 酷吏列傳: “法令者治之具, 而非制治清濁之源也.…昔天下之網嘗密矣, 然奸偽萌

起, 其極也, 上下相遁.…漢興, 破觚而爲圜, 斫雕而爲樸, 網漏於吞舟之魚.…自張湯死後, 網密,

多詆嚴.”

66) 漢書 卷24上, 食貨志; 漢書 卷90, 酷吏傳 참조.

67) 漢書 卷5, 景帝纪: “周秦之敝, 罔密文峻, 而奸軌不勝. 漢興, 掃除煩苛, 與民休息.”; 漢書 卷

27中之下, 五行志: “秦連相坐之法, 棄灰于道者黥, 罔密而刑虐.”; 漢書 卷67, 梅福傳: “至秦則

不然, 張誹謗之罔, 以爲漢驅除.”

68) 漢書 卷89, 循吏傳: “漢興之初, 反秦之敝, 与民休息, 凡事简易, 禁罔疏阔.”; 漢書 卷92, 游侠

傳: “及至漢興, 禁网疏阔, 未之匡改也.”

69) 漢書 卷23, 刑法志: “孝文即位,…禁罔疏阔. 選張釋之爲廷尉, 罪疑者予民, 是以刑罚大省, 至

于断獄四百, 有刑错之風.…及至孝武即位, 外事四夷之功, 内盛耳目之好, 征发烦数, 百姓贫耗,

穷民犯法, 酷吏擊断, 奸轨不勝. 于是招进張汤、趙禹之属, 条定法令,…禁罔浸密.…且除肉刑

者, 本欲以全民也, 今去髡钳一等, 转而入于大辟, 以死罔民, 失本惠矣. …罔密而奸不塞, 刑蕃

而民愈嫚.…漢興之初, 雖有 約法三章, 网漏吞舟之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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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書 원문에 ‘法罔’이 딱 1번 나오는데, ‘太常失法罔上, 祠不如令’으로, ‘太常

이 法을 어겨 주상을 기罔하고 제祠를 令대로 지내지 않았다.’는 뜻이니, ‘法罔’

이란 단어로 쓰인 게 아니다.71) 그리고 한서 注에 ‘法罔’이 딱 1번 나오는데,

후한 때 인물 服虔의 글을 인용해, 서한 때 용어는 아닌 게 분명하다.72)

後漢書에는 한서에 등장한 ‘禁罔’이 ‘禁網’으로 나타나면서, ‘法網’이 2회나 처

음 등장하는 게 특기할 만한 변화다. 왕망이 찬탈한 전한 황실을 광무제가 되

찾아 중흥을 도모하는 후한 초기에는 ‘禁網’이 제법 疏闊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73) 나중에 북방 匈奴와 鮮卑가 강성해지고 변방수비가 느슨해지면서

‘禁網’에 구멍이 많이 뚫려 金과 鐵이 대부분 도적소유가 되었다고 한다.74) 안

제 元初2年[115] 龐參이 羌에 패하여 질병을 이유로 귀환해 하옥되자, 校書郎

中 馬融[79-166]이 글을 올려 예전 사례를 들며 패전 장수로 ‘法網’에 빠져 감

옥에 갇힌 龐參과 梁慬을 寬宥하도록 주청해 사면되었다.75) 또 후한 말 桓帝

유모이자 中官貴人의 外親인 張子禁이 권귀세도를 믿고 ‘法網’을 무시하자, 功

曹 岑晊이 그녀를 체포 투옥해 곤장을 쳐서 죽이도록 권했다는 기록이 나온

다.76) 허나 이 ‘法網’은 후한 때 기록을 직접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후한서를

편찬한 南朝 宋에 范曄이 당시 언어로 기술한 건지는 불분명하다. 후한서에는

老子의 ‘天網’에 관한 기록도 6회 가량 나온다.

그밖에 실질상 법망을 가리키는 독특한 ‘[羅]網’ 용례도 보인다. 和熹鄧皇后

70) 漢書 卷50, 汲黯傳: “刀筆之吏專深文巧詆, 陷人于罔, 以自爲功.”

71) 漢書 卷18,　外戚恩泽侯表: “天漢元年, 坐爲太常失法罔上, 祠不如令, 完爲城旦.” 참고로, 漢

書에 ‘誣罔’[무고기망]은 15회, ‘罔上’은 22회 나오는데, ‘罔上’은 신하에 빌붙거나 국가를

미혹하여 주상을 기망한다는 뜻이다!

72) 漢書 卷16, 高惠高后文功臣表: “訖于孝武后元之年, 靡有孑遺, 耗矣. 罔亦少密焉. [注: 服虔

曰: ‘法罔差益密也.’]”

73) 後漢書 卷14, 宗室四王三侯列傳: “子敬王睦嗣. 睦少好學, 博通書傳, 光武愛之,…中興初, 禁

網尚闊, 而睦性謙恭好士.…永平中, 法憲頗峻, 睦乃謝絕賓客, 放心音樂. 然性好讀書, 常為愛

玩.”; 後漢書 卷31, 杜詩傳: “初, 禁網尚簡, 但以璽書發兵, 未有虎符之信, 詩上疏曰…”; 後漢

書 卷42, 光武十王列傳: “沛獻王輔,…二十年, 復徙封沛王. 時禁網尚疏, 諸王皆在京師, 競修

名譽, 爭禮四方賓客.

74) 後漢書 卷90, 烏桓鮮卑列傳: “自匈奴遁逃, 鮮卑強盛, …加以關塞不嚴, 禁網多漏, 精金良鐵,

皆為賊有.”

75) 後漢書 卷51, 龐參列傳: 龐參字仲達, …元初元年[114], 遷護羌校尉, 畔羌懷其恩信. 明年

[115], …參於道為羌所敗. 既已失期, 乃稱病引兵還, 坐以詐疾征下獄, 校書郎中馬融上書請之

曰: “…又度遼將軍梁慬, 前統西域, 勤苦數年, 還留三輔, 功□克立, 閒在北邊, 單于降服. 今皆

幽囚, 陷於法網. …宜遠覽二君, 使參、慬得在寬宥之科, 誠有益於折衝, 毗佐於聖化.” 書奏,

赦參等. 　　

76)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桓帝乳母、中官貴人外親張子禁, 怙恃貴埶, 不畏法網, 功曹岑晊勸

使捕子禁付宛獄, 笞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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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太后가 되어 和帝 아우와 河間王의 자녀 5세이상 40여인과 鄧氏 근친 자손

30여인을 불러 모아 경서를 가르치고 친히 文德으로 監試하여, 스스로 절제하

여 [법]망에 저촉되지 않게 훈도했다고 한다.77) 환제 때 시중을 지내고 총애를

받다가 음해를 당해 망명 다니던 寇榮이 올린 상소문에 보면, “자사 張敬은 아

첨하고 기발한 법망[機網]을 설치하기 좋아하며 황제의 벽력 진노를 곧잘 유

발”하여, 직접 출두해 진정하고자 해도 “구중궁궐에 걸음마다 함정이 설치되어

발을 들 적마다 그물[罘罝]에 저촉되고 움직일 적마다 그물[羅網]에 걸릴 지경

이라 영원히 알현할 인연이 없을 지경이다.”고 호소한다.78)

三國志에는 ‘형망’과 ‘천망’이 각 2회씩 나오는데, ‘罪網’과 ‘國網’이 나와 눈길

을 끈다. 특히 ‘天網’은 비운의 대문호 陳思王 曺植이 즐겨 애용했다. 그는 문

제4년[223] 雍丘王으로 쫓겨난 뒤 올린 상소문에서 “진실로 天罔에 거듭 걸릴

수 없고, 聖恩은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전긍긍 송구한 마음을 표현했고,

말미에 붙인 獻詩에서 황제 당부로 ‘그대 내 어린애여, 은총을 믿고 교만에 넘

쳐, 손발 들면 時網에 걸리고 움직이면 國經을 어지럽히는구나!’라고 자책하기

도 했다. 文帝를 애도하는 誄문에서는, “높이 날아 아득히 쉬고 싶으나, 天網이

멀리까지 감싸니 두렵고, 멀찌감치 산자락에 뼈를 던지고 싶어도, 조정에서 양

육해준 은혜 갚아야 하네.”라며, 윤리도덕과 법망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자

신의 부자유를 은근히 탄식하였다.79) 또 그 전에 楊震의 현손 楊脩의 호감을

사기 위해 보낸 서한에서는, 建安 당시 대문호들을 찬상하면서, 이들이 모두

魏에 있음을 자랑하여 “우리 王이 天網을 펼쳐 이들을 망라하고 八紘을 떨쳐

이들을 껴안았다.”고 적었다.80)

조조 4촌 아우 曹洪은 부유했으나 인색했다. 文帝는 젊어서 비단 1백필을 빌

리자고 요청해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나중에 그가 犯法해 사형에 걸리자

어느 측근도 구할 수 없었다. 卞太后가 郭后한테 “가령 曹洪이 오늘 죽는다면,

77) 後漢書 卷10上, 皇后紀: “和熹鄧皇后, 諱綏, 太傅禹之孫也…以文德教化子孫, 故能束修, 不

觸羅網.”

78) 後漢書 卷16, 鄧寇列傳: “[寇]榮少知名, 桓帝時為侍中. …榮逃竄數年, 會赦令, 不得除, 積窮

困, 乃自亡命中上書曰: ‘…刺史張敬, 好為諂諛, 張設機網, 復令陛下興雷電之怒.… 臣思入國

門, 坐於胏石之上, 使三槐九棘平臣之罪. 而閶闔九重, 陷阱步設, 舉趾觸罘罝, 動行絓羅網, 無

緣至萬乘之前, 永無見信之期矣.’”

79) 三國志 卷2, 魏書2 文帝紀: “鄄城侯植爲誄曰: “惟黄初七年[226]五月七日, 大行皇帝崩, 嗚呼

哀哉!…欲高 飛而遥憩兮, 惮天網之遠經, 遥投骨於山足兮, 報恩養於下庭.”

80) 三國志 卷19, 魏書19, 任城陳蕭王傳: “誠以天罔不可重離, 聖恩難可再恃.…伊予小子, 恃寵驕

盈, 舉掛時網, 動亂國經.”; 注에 인용한 典略 내용: “吾王於是設天網以該之, 頓八紘以掩之,

今盡集茲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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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明日 황제한테 너를 廢后하도록 명하겠다.”고 말하자, 곽후는 문제한테 울며

불며 졸랐고, 조홍은 가까스로 죽음만 모면하고 官爵을 잃었다. 재산까지 몰수

했으나, 태후 명으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죽을 줄 안 조홍은 기사회생해 문제한

테 사죄 서신을 올려, “혼미한 늙은이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國網을 저촉해 三

千에 가까운 죄악은 도저히 사면될 수 없어 저자에 끌려가 주륙을 당해 마땅하

나, 다행히 天恩을 입어 骨肉이 更生하게 되었습니다.”고 감지덕지했다.81)

한편, 吳에서는 武昌 左部督 薛瑩이 억울하게 하옥되자, 승상 陸遜 아들이자

孫策 外孫인 抗이 國家에 선량한 보배이자 社稷에 귀중한 자산인 준재를 아끼

고 보호해야 한다며, 周禮와 春秋에 善賢 사면정신과 서경에 ‘무고한 사람 죽

이느니 차라니 무도한 놓치는 편이 낫다’는 법언까지 원용하여, 설형 죄를 사

면하고 형옥을 애긍히 여겨 刑網을 청정히 시행하면 천하가 몹시 다행이겠다!”

고 상소했다.82) 유사가 사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갇혔는데, 만약 誅戮한다면

인민들이 더욱 실망할 거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형법그물로 깨끗이 정화하라

는 취지다.

또 승상 陸遜 族子인 陸凱는 孫皓의 무도함을 간언한 뒤 上疏한 글에서, ‘인

민은 국가에 근본이라, 그 음식을 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잦은 출병으로 인민고통이 극에 달했으니 애긍히 여겨 백성들 마음을 진정시키

라고 주청하며, 그러면 마치 물고기와 자라가 독살 위험이 가득한 연못에서 벗

어나고, 새와 짐승이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으니, 사방 인민이 포대기를

업고 모여들 것이라고 비유했다.83) 한편, 孫策이 남방에 세력을 확장하며 회계

태수 王朗을 성토하자, 왕랑은 포로를 자칭하며 “보잘것없는 재주로 사사로이

조정에 잘못 불려, 관작을 받고 사양하지 않아 罪網을 범했다.”고 사죄했다.84)

晉書에도 여러 용례가 골고루 출현한다. 刑法지에는 전대에 ‘科網이 본디 조

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咸熙2년[265] 5월에는 여러 번잡한 ‘禁網’과 불편한

法式을 제거했다.85) ‘刑網峻急’86) ‘漏網吞舟’ ‘網密’ ‘峻法’ ‘寬網’ 등도 자주 나오

81) 三國志 卷9, 魏書9, 諸夏侯曹傳: “老惛倍贪, 触突國網, 罪迫三千, 不在赦宥, 當就辜诛, 弃諸

市朝, 犹蒙天恩, 骨肉更生.”

82) 三國志 卷58, 吳書13, 陸遜傳: “臣懼有司未詳其事, 如復誅戮, 益失民望, 乞垂天恩, 原赦瑩罪,

哀矜庶獄, 清澄刑網, 則天下幸甚!”

83) 三國志 卷61, 吳書16, 陸凱傳: “夫民者, 國之根也, 誠宜重其食, 愛其命.…願陛下一息此輩. 矜

哀孤弱, 以鎮撫百姓之心. 此猶魚鱉得免毒螫之淵, 鳥獸得離羅網之綱, 四方之民襁負而至.”

84) 三國志 卷13, 魏書13, 王朗傳 주에 인용한 獻帝春秋 내용 참조. “朗以瑣才, 誤竊朝私, 受爵

不讓, 以遘罪網.”

85) 晉書 卷2, 帝紀第2, 太祖文帝: “諸禁網煩苛及法式不便於時者, 帝皆奏除之.”

86) 晉書 卷117, 載記第17, 姚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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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87) ‘威網’이나 ‘秦網’이나 ‘塵網’ 등의 용례도 눈에 띈다.88) 이밖에 명인 문장

에 ‘天網’이 즐겨 애용된다.89)

그 뒤로 南朝 宋書에도 ‘천망’이 2회, ‘형망’이 1회 나온다. 何慧文이 역모에

가담했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손수 忠義를 해친 역모에 빠졌으니, 비록

天網이 더없이 텅텅 비어 빠져[사면] 나간다 할지라도, 무슨 면목으로 천하 선

비를 대한단 말인가?”라고 참괴하며 음독하려 했으나, 문하생이 사발을 엎자

단식으로 죽었다.90) 張暢이 사촌아우 永한테 보낸 위안 서한에서, “근자에 모

두 네가 刑網에 원인을 믿고 이해하니, 비록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腹心에 전

혀 부끄러움 없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91) 특기할 점은, ‘法網’이 4회나 나오고

‘國網’이 3회, 그리고 ‘憲網’도 1회나 출현한 사실이다.

宋 明帝가 泰始3년[467] 춘정월에 내린 조서에, “法網의 적용은 세상을 봐서

시행하고, 관대한 은혜의 도리도 시기에 따라 베푼다.”고 밝혔다.92) 桓玄이 晉

조정을 보필하며 肉刑 부활을 의론할 적에, 蔡廓은 반대의론을 개진하면서,

“말세에 인심이 각박하고 허위가 판을 쳐서, 法網이 더욱 조밀해져도, 교활한

모리배가 날로 득세하고, 수치심이나 경외감이 갈수록 희박해져, 종신 극렬한

노역을 부과해도 간사함을 그치게 할 수 없거늘, 하물며 얼굴에 먹물을 새기거

나 코 좀 벤다고 쉽사리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처참하고 고

87) 晉書 卷52, 列傳第22 郤詵 阮种 華譚전: “郤詵,…夫賢者天地之紀, 品物之宗,…貪鄙竊位, 不

知誰升之者? 獸兕出檻, 不知誰可咎者? 漏網吞舟, …阮種對曰: ‘伏惟陛下以聖哲玄覽,…人之

所患, 由於役煩網密而通道未孚也. 役煩則百姓失業, 網密則下背其誠, 通道未孚則人無固志.’…

華譚,…又策曰: ‘夫法令之設, 所以隨時制也. 時險則峻法以取平, 時泰則寬網以將化.’”; 晉書

卷70, 應詹전: “自經荒弊, 綱紀頹陵, 清直之風既澆, 糟秕之俗猶在, 誠宜濯以滄浪之流, 漉以

吞舟之網, 則幽顯明別, 于變時雍矣.”; 晉書 卷83, 顧和전: “明公作輔, 寧使網漏吞舟, 何緣采

聽風聞, 以察察為政.”

88) 晉書 卷66, 陶侃전: “郭默虓勇, 所在暴掠, 以大難新除, 威網寬簡, 欲因隙會騁其從橫耳.”; 晉

書 卷84, 殷仲堪전: “若夫四公者, 養志岩阿, 道高天下, 秦網雖虐, 游之而莫懼.”; 晉書 卷75,

范汪(子甯)전: “振千載之頹綱, 落周孔之塵網.”

89) 晉書 卷51, 列傳第21, 皇甫謐전: “上有寬明之主, 下必有聽意之人, 天網恢恢, 至否一也,”; 晉

書 卷54, 陸機陸雲전: “著‘五等論’曰: …譬猶眾目營方, 則天網自昶.…六臣犯其弱綱, 七子沖其

漏網.”…“雲字士龍, 六歲能屬文,…玄綱括地, 天網廣羅; 慶雲興以招龍, 和風起而儀鳳.”; 晉書

卷62, 劉琨전: “琨又表曰:…天網雖張, 靈澤未及.”; 晉書 卷121, 載記第21, 李勢전: “勢乃夜出

東門, 送降文于溫曰: ‘…伏惟大晉, 天網恢弘, 澤及四海, 恩過陽日.… 窮池之魚, 待命漏刻.’”;

晉書 卷126, 載記第26, 禿髮傉檀전: “遣西曹從事史暠聘于姚興.…暠曰: ‘陛下雖鴻羅遐被, 涼

州猶在天網之外.’”

90) 宋書 卷84, 鄧琬 袁顗 孔覬전: “既陷逆節, 手害忠義, 天網雖複恢恢, 何面目以見天下之士?”

이밖에도, 宋書 卷95, 索虜전: “永嘉失禦, 天網圮裂.”

91) 宋書 卷53, 張茂度전: “近有都信, 具汝刑網之原, 可謂雖在縲絏, 而腹心無愧矣.”

92) 宋書 卷8, 明帝 本紀: “法網之用, 期世而行, 寬惠之道, 因時而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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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스런 비명소리만 드높일 뿐, 다스림과 교화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라고

개진했다.93) 文帝의 열둘째 아들 始安王 休仁이 역모죄로 사약을 받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 무제는 “조정이나 시장에서 공개처형으로 國刑을 엄명히 신칙

해야 하나, 法網을 加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배려했다.”고 자위하는

조서를 내렸다. 한편으로는 민심이 동요할까 염려해, 休仁이 죽은 사안의 시말

을 경들이 잘 모르니 지금 상세히 공시한다고 전제한 뒤, 文帝의 열셋째 아들

晉平剌王 “休祐도 탐욕과 방자로 정치를 비방하여 法網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조서를 내린 뒤 곧 죽였다.94) 골육상잔의 권력투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반역죄

로 처단하면서 ‘법망’이란 용어를 자주 들먹인 걸 보면, ‘법망’의 고금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桓玄이 肉刑부활을 의론할 적에, 孔琳之는 “서경에 ‘刑罰은 가벼운 세

상도 있고 무거운 세상도 있다.’는 말이 시대에 따른 변화를 뜻한다고 풀이하

며, 三代에는 풍속이 순후하고 사건이 간단해 ‘刑辟’을 밟는 일이 드물었지만,

말세에는 습속이 교활하고 번잡함에 힘써 걸핏하면 ‘憲網’에 빠진다.”고 대조해

평했다.95) 그는 근래 형벌의 가중 경향을 지적하며, 당시 棄市형을 본래대로

오른쪽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로 대체해 목숨을 살려주는 어진 공덕도 작지

는 않다는 의견을 냈다.

‘國網’은 장군 劉勔이 晉平剌王 休祐의 반역에 가담한 殷琰한테 투항을 은근

히 설득하는 서한에 2번이나 연거푸 나온다. “현명한 당신 형님은 長史로서 청

백리 반열에 오르고, 현명한 당신 아들도 參軍으로 또한 國網을 보임하고 있

소!” “바야흐로 지금 國網은 疏略[관대]하여 단지 큰 기강만 들어 보일 뿐이니,

근래 서로 말을 주고받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오. 足下의 腹心과 손발톱

부하들도 모두 손을 맞잡고 무기를 버리는 까닭은, [족하한테] 무슨 원한이 있

어서가 아니라, 일이 성공할 수 없어서 재앙과 해악이 이미 닥친 줄 알기 때문

이오.”96)

93) 宋書 卷57, 蔡廓전: “季末澆偽, 法網彌密, 利巧之懷日滋, 恥畏之情轉寡, 終身劇役, 不足止其

奸, 況乎黥劓, 豈能反其善? 徒有酸慘之聲, 而無濟治之益!”

94) 宋書 卷72, 文九王전: “始安王 休仁，文帝第十二子也. ……休仁因聖躬不和, 猥謀奸逆, 滅道

反常, 莫斯為甚, 殛肆朝市, 庶申國刑, 而法網未加, 自引厥命. …休仁致殞, 卿未具悉, 事之始

末, 今疏以相示. 休祐貪恣非政, 法網之所不容.”

95) 宋書 卷56, 孔琳之전: “書曰: ‘刑罰世輕世重’, 言隨時也. 夫三代風純而事簡, 故罕蹈刑辟; 季

末俗巧而務殷, 故動陷憲網.”

96) 宋書 卷87, 殷琰전: “賢兄長史, 階升清列; 賢子參軍, 亦塞國網.”… “方今國網疏略, 示舉宏維,

比日相白, 想亦已具矣. 且倫等皆是足下腹心牙爪, 所以攜手相舍, 非有怨恨也, 了知事不可濟,

禍害已及故耳.” 다른 1회는 宋書 卷100, 自序에 나온다. “時生業已盡, 老弱甚多, 東土饑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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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주요 그물망으로는, “網은 성글어서 행해지고, 法은 은혜 때문에 휴

식한다.”97)는 ‘망-법’의 대비나, “지금 머슴이 많은 자는 王憲에 오만하고, 노복

이 없는 자는 時網에 두려워한다.98)”는 ‘헌-망’의 대조, 廬山에 깊이 은거 수행

하는 翟法賜를 “王憲으로 핍박하고 嚴科로 구속하려” 사냥하듯 뒤진다면, 뜻밖

에 투신을 초래해 교화를 손상할 수 있다는 ‘헌-과’ 대비,99) 폐해를 제거해 인

민을 구하려면, 반드시 간명한 용서로 ‘그물망을 놓고 벼리를 수선해야’ 번잡해

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網-綱’의 대조100) 등이 눈에 띈다. 특히 樂志에 종

묘 송덕가에는 복희황제 초 천지개벽 직후 “그물을 엮어 금수를 잡아 군중민

생이 안정”된 그물 유래와, 천지에 순응하고 陰陽이 조화 이루는 가운데 “帝網

을 펼치고 皇綱을 바로잡아, 어진 풍속을 퍼뜨리고 은혜로운 평강을 이룬다.”

는 대조, “그물을 끊어 기린을 풀어주고, 올무를 늦춰 봉황을 놓아준다.”는 어

짊, “夏 桀이 무도해 조밀한 그물을 산하에 펼치고 혹독한 축원으로 섬세한 그

물을 떨칠 적에 참새는 과연 어떠했을까? 殷 湯이 天德을 숭상해 그물 삼면을

제거하니 뭇 새들이 소요하며 날아와 화창하게 지저귀었네.”라는 표현까지 다

채롭게 등장한다.101)

그 이후 史書에도 다소간 출입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용례가 출현한다.

이하 특히 주목할 몇 표현과 발전양상만 간략히 소개한다.

明史에는 사방팔방도 모자라 “시방을 모두 그물 쳐서[十面張網]” 물샐 뜸 없

이 모조리 망라 포획하는 대책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와 함께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一網打盡’ 용례가 역사상 처음 출현한 점이 특별히 눈에 띈다. 줄여

서 ‘一網’이라 쓰기도 하는데, 무려 6회나 나온다. ‘十面’과 ‘一網’은 언뜻 보면

판이하게 달리 느껴지지만, 실질 내용과 의도는 완전히 일치한다. 양 극단이

상통하는 이치랄까,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라는 화엄경 도리와도 같은 원

리다. 한번 그물을 던져 모조리 잡아들이려면, 새어나갈 틈이 없이 모든 면을

완벽히 망라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어감에서 느끼듯이, 매우 삼엄하고 가혹

한 분위기가 지배한다.

易子而食, 外迫國網, 內畏強仇, 沈伏山草, 無所投厝.”

97) 宋書 卷44, 謝晦전 史臣 평론: “網以疏行, 法為恩息.”

98) 宋書 卷42, 王弘전: “今多僮者傲然於王憲, 無僕者怵迫於時網.” 吏部郎 何尚之 의론임.

99) 宋書 卷93, 隱逸전: “逼以王憲，束以嚴科.” 尋陽太守 鄧文子의 表文임.

100) 宋書 卷2, 本紀第2, 武帝中: “夫去弊拯民, 必存簡恕, 舍網修綱, 雖煩易理.”

101) 宋書 卷20, 志第10, 樂2: “羽龠舞歌: 羲皇之初, 天地開元. 網罟禽獸, 群黎以安.”…“順天地,

和陰陽. 序四氣, 耀三光. 張帝網, 正皇綱. 播仁風, 流惠康.”; 宋書 卷22, 志第12, 樂4: “絕網

縱麟麑, 弛罩出鳳雛.”…“伯益: …夏桀為無道, 密網施山阿. 酷祝振纖網, 當柰黃雀何. 殷湯崇

天德, 去其三面羅. 逍遙群飛來, 鳴聲乃複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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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말에 左良玉[1599-1645]이 慈烺太子를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간신 馬士英

의 온갖 살륙 죄악을 성토하는 상소문에서, “더욱이 심지어는 세 사안을 빌미

로 평생 자기 뜻에 불쾌한 사람은 一網打盡해, 천하 士民이 몹시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고 적었다.102) 余珊은 嘉靖4년[1525] 조서에 부응한 十

漸 대책 중 아홉 번째로, “正德 때 大禮의론이 인 뒤 황제 뜻에 거슬리는 자는

유배하거나 채찍으로 쳐서 내쫓아 반드시 一網으로 다한 뒤에 그쳤다.”고 지적

한다.103) 또 魏忠賢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들은 “魏忠賢의 독한 화염을 빌려 一

網에 모조리 제거하고 살륙하거나 금고에 처해 선량한 부류는 하나도 없게 되

었다.”는 만력 말기 붕당 폐해도 나온다.104) 이에 周宗建도 魏忠賢이 廷臣 수

십인 성명을 1책[살생부, 블랙리스트]으로 작성해 一網에 적중하고, 익명투서로

50여명도 엮어 들였다고 直攻했고,105) 满朝薦과 毛羽健 등도 ‘一網’ 타진을 강

력히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106)

明史에 단 한번 나오는 ‘一網打盡’은 명실록을 검색하니 목종4년[1570] 10월

25일 기사에 실린 掌都察院事 大學士 趙貞吉 상소에 처음 나온다. 명사 기록보

다 무려 6-7십년 앞선 용례고, 명실록 전체로는 11건이며 청실록에는 1번 나

온다.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9년[1478] ‘一網盡打’가 처음 나오고, ‘一網

打盡’은 성종24년[1493년 명 弘治 6년] 8월 10일 임신에 처음 등장해 실록 전

체에 무려 136회나 나온다. ‘一網’은 명실록에는 헌종 성화22년[1486] 처음 등

장한 이래 모두 39회[청실록은 5회] 검색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196번

나온다.[~打去, ~盡去, ~盡之, ~殆盡, 打盡~ 등 비슷한 용례가 다수 등장.]107) 따

라서 기록상으로는 조선에서 명보다 시기로도 훨씬 일찍부터 빈도수도 훨씬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특이한 용어로, 郭登이 창의로 개발한 무기로, ‘땅을 휘젓는 용[攪地

龍]’과 ‘하늘을 나는 그물[飛天網]’이란 명칭이 눈에 띈다. 깊은 참호를 파서 토

목으로 위를 덮어 평지처럼 위장해 적진에 들어가 기계를 발사해 적군이 서로

102) 明史 卷308, 列傳第196 奸臣: “尤其甚者, 借三案爲題, 凡生平不快意之人, 一網打盡. 令天

下士民, 重足解體.”

103) 明史 卷208, 余珊전: “正德之世, …乃自大禮議起, 凡偶失聖意者, 譴謫之, 鞭笞之, 流窜之,

必一網盡焉而後已.”

104) 明史 卷231, 顧憲成전: “借魏忠賢毒焰, 一網盡去之. 殺戮禁锢, 善類爲一空.”

105) 明史 卷245, 周宗建전: “編廷臣數十人姓名爲一册, 思一網中之. 又爲匿名書, 羅織五十餘人.”

106) 明史 卷246, 滿朝薦전: “又中一網之計. 祖宗朝有是顚倒乎? 一邊策耳.”; 明史 卷258, 毛羽

健전: “一夫高張, 輒疑擧朝皆黨, 則株連蔓引, 不且一網盡哉!”

107) 이상 세 왕조실록 자료는 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국사편찬

위원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함.[최근 검색일.2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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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해 경각에 함락하게 되었다.108) 일종의 땅굴과 쇠뇌 발사를 가리키는 듯하

다. 비슷하게 劉定之가 紫荆、居庸 두 關塞에 고안한 전술무기로, 뭍에 종횡으

로 판 참호 ‘地網’과 물에 깊이 판 도랑 ‘水柜’도 눈에 띈다.109) 여기서 ‘地網’은

남송 명장 吳璘[1102-1167]이 항금투쟁 시 天水를 지키면서 적군 기마병이 범

접하지 못하도록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전술에서 이미 명명한 걸로 확인된

다.110) 그밖에 명사에는 선비들 머리에 쓰는 간편한 갓인 網巾이 9회나 나오는

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2년부터 총 54회 나온다. 명실록에 태조때부터 총 3

회 나오는 걸로 보아, ‘망건’이 명대 이전에 이미 창안된 듯하다. 참고로 조선

시대 선비들도 널리 애용한 ‘망건’이 청사고에는 전혀 안 보이고, 청실록에 2회

나온다.

이상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는 처음에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간접으로 연결

될 뿐, 결합된 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며, 단어도 인간 법망보다는 자연

법칙 그물인 ‘천망’이 일찍 문자 기록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漢 이

후 正史 기록에 법과 그물이 결합한 비유적 용어가 점차 등장하는데, 法網보다

는 禁網이나 刑網이 먼저 출현했다. 전통법의 중요한 본질속성이 금지명령과

형벌제재로 특징 지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역사 추이로 여겨진다.

또, 사마천의 史記(游俠列傳)에서는 法網을 포함하는 ‘文罔’(文網, 문자그물) 표

현도 등장하여, 성문법 체계의 정립을 암시한다.111)[실제로 현재 중국에선 ‘文

罔’이 ‘법망’ 별칭으로 쓰인다.]

Ⅶ.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법 그물 비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물망에 관한 기록을 대강 살펴보자. 먼저 ‘新羅’ 명칭이

“新은 德業이 날로 새로워지고, 羅는 비단 본의보다는 사방을 網羅한다는 뜻을

취한 國號”라고 한다.112) 본디 그 뜻을 취한 건지, 나중에 삼국 반쪽 통일을

108) 明史 卷173, 郭登전: “嘗以意造‘攪地龍’、‘飛天網’. 鑿深塹, 覆以土木如平地. 敵入圍中, 發其

機, 自相撞擊, 頃刻皆陷.”

109) 明史 卷176, 劉定之전: “陸則縱横掘塹, 名曰‘地網’, 水則瀦泉令深, 名曰‘水柜’.”

110) 明史 卷275, 解學龍전: “昔吴璘守天水, 縱横鑿渠, 綿亘不絶, 名曰‘地網’, 敵騎不能逞.”

111) 史記 卷124, 游俠列傳: “以余所聞, 漢興有硃家、田仲、王公、劇孟、郭解之徒, 雖時扞當世

之文罔, 然其私義廉絜退讓, 有足稱者. 名不虛立, 士不虛附.”

112)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四年 冬十月: “新者, 德業日新; 羅者, 網羅四

方之義, 則其爲國號, 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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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김부식이 그렇게 갖다 붙인 해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물로 에

워쌈’이란 뜻이다.

眞平王 51년[建福46년, 己丑] 秋8月에 신라가 高句麗 娘臂城을 침공할 적에

軍勢가 불리해 군사들이 싸울 마음이 없자, 副將軍 김유신이 “옷깃을 떨치면

갖옷이 바르게 되고 벼리를 치켜들면 그물눈이 쫙 펴진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신이 벼리와 옷깃이 되겠다고 자청해 적진을 세 번이나 곧장 돌격해 승세를

잡았다고 전한다.113) 高句麗 嬰陽王(一云平陽) 23년 춘정월, 황제가 보낸 조서

에 高句麗를 꾸짖으며, “天道는 음란함에 화를 내려 亡兆가 이미 드러나고, 예

전 정벌에서 이미 天網을 새어나갔다”고 열거한 말이 나온다.114)

한편, 羅唐 연합군이 百濟를 침공해 다급해지자, 義慈王은 당시 죄를 얻어 古

馬彊知縣에 귀양가 있던 佐平 興首한테 사람을 보내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다.

興首는 “唐 병력이 많고 군률이 엄명하며 신라군사까지 합쳐서, 平原廣野에서

대치하면 승패가 불확실하니, 1當萬이 가능한 백마강과 炭峴 두 要路에 勇士를

뽑아 보내, 唐兵이 백마강에 진입하지 못하고 신라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지키

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사수하다가 적군 식량이 바닥나고 사졸이 피곤하길 기

다려 분격하면 반드시 격파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허나 조정 대신들은 시기심

이 아직도 강렬했던지, “興首는 오래 감옥에 갇혀 군주를 원망하고 나라를 사

랑하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唐兵이 白江에 진입하면 배가 나란히

올 수 없고, 신라군이 炭峴에 올라서면 말이 나란히 오기 어려우니, 그때 병력

으로 공격함만 못하다. 그러면 적군은 마치 우리에 갇힌 닭과 그물에 걸린 물

고기를 죽이듯 쉽게 처치할 수 있다.”고 그럴듯한 비유로 王을 현혹했다. 그 결

과 의자왕은 생포되어 당으로 끌려가고 백제는 멸망에 이르렀다.115)

高麗史에는 仁宗・神宗 때 각각 金에 사절을 보내 올린 表문에, “황제 폐하

의 깊은 인자함으로 [天]網을 풀어 감싸준다.”는 어조의 문구가 실려 있다.116)

약소국으로서 사대외교 예의상 쓰인 관용구지만, 그리 썩 유쾌하진 못하다. 그

런가 하면, 忠烈王 때는 원 대신 忽刺歹 등이 침탈 점령한 논밭과 인민을 모두

113)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51年 秋8月: “庾信曰: 吾聞振領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領乎?!” 三國史記 卷第41, 列傳第1, 金庾信上에도 같은 내용 나옴.

114) 三國史記 卷第20, 高句麗本紀 第8, 嬰陽王(一云平陽) 23年: “春正月壬午, 帝下詔曰: 高句

麗小醜, 迷昏不恭, …天道禍淫, 亡徵已兆.…在昔薄伐, 已漏天網.…”

115) 三國史記 卷第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20年 春2月: “譬汝殺在籠之鷄, 離網之魚也.”

116) 高麗史16卷, 世家16, 仁宗2: “十二月乙酉, 遣左司郞中金端如金, 表曰: “…皇帝陛下, 仁深解

網, 德厚包荒.…”; 高麗史21卷, 世家21, 神宗: 丙子遣考功員外郞趙通如金. 新王表曰: “覆物

無私, 帝王之至德仗信以事, 臣子之良規, 敢吐忱辭, 冒干聰聽. 伏念, 舊邦遺胤荒服曾臣, 遭

逢解網之時, 涵泳垂衣之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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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한 表문에서, “폐하

가 빠뜨림 없는 그물을 펼치고 공평무사한 문을 열어 公道에 의해 분명히 추

궁해 달라.”고 적었다.117)

高麗말 恭讓王 때 金伯興이 옥사하자, 王은 옥관이 엄형으로 치사한 줄 의

심했다. 이에 知經筵事 鄭夢周가 아뢰었다. “죄수 국문은 마땅히 정황을 서서

히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순라군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慘毒한 고문으로 무고

하게 죽어도 몹시 가련하거늘, 하물며 재상이 설령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賜

死하면 그만이지, 한번 罪網에 걸렸다고 함부로 고문을 가해 더러 옥사하거나

더러 시장에서 처참한다면 이 얼마나 몹시 나쁜 일입니까? 오늘 또 그러시렵

니까?” 이에 元庠이 풀려났다.118)

恭讓王 때 리성계가 질병을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한 光武帝가 중

흥 군주로서 호걸을 網羅해 漢室을 바로잡고 功臣들을 잘 대우해 끝까지 잘

보전해 후세인들이 모두 그 공덕을 찬미한다.”고 말했다.119)

高麗史 刑法지는 이렇게 전한다.

“刑으로 사후에 징벌하고 法으로 미연에 방지하니, 사후 징벌로 사람들을 두

렵게 하느니, 미연에 방지해 미리 피할 줄 알게 함이 훨씬 낫다. 그러나 형벌

이 아니면 법이 시행되지 못하니, 선왕이 어느 하나를 폐지하지 못하고 함께

병용한 까닭이다. 高麗 제도와 형법은 대개 당을 본받아 唐律을 채용해 고려

사정을 참작해 시의 적절히 적용했다. …허나 그 폐해는 禁網이 제대로 펼쳐지

지 못하여 형벌을 완화하고 사면을 자주 내려, 姦兇한 무리들이 [금망을] 빠져

나가 방자히 굴어도 금지 제어하지 못한 점이다. 말기에는 폐해가 극도에 달해

元 議刑易覽이나 大明律을 함께 시행하고 至正條格도 채용하자는 건의로 편집

본이 바쳐졌다. 비록 당시 폐해를 구제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 大綱이

이미 타락하고 國勢가 이미 기울었는데 어찌하랴?”120)

117) 高麗史32卷, 世家32, 忠烈王5: 又請以忽刺歹等奪占田民, 悉還本主, 以伸寃枉. 表曰: “…伏

望陛下張不漏之網, 闢無私之門, 其忽刺歹等所占田民, 許依公道以推明, 毋滯平民之寃枉.”

118) 高麗史45卷, 世家45, 恭讓王1: “癸丑, 金伯興死獄中. 王疑獄官, 嚴刑致死, 謂知經筵事鄭夢

周曰: ‘凡鞫囚, 當徐察其情. 今巡軍不依法律, 遽加慘毒, 無辜或死. 余甚憫焉. 况宰相雖有重

罪, 賜死可也. 一罹罪網, 妄加栲掠, 或死于獄, 或斬于市, 予嘗甚惡之, 在今日亦如是耶?’ 遂

釋元庠.”

119) 高麗史46卷, 世家46, 恭讓王2: “光武以中興之主, 網羅豪傑, 匡復漢室, 且有善處功臣, 以保

其終, 後人咸稱其美其功.”

120) 高麗史84卷, 志38, 刑法1: “刑以懲其已然, 法以防其未然. 懲其已然, 而使人知畏, 不若防其

未然, 而使人知避也. 然非刑, 則法無以行. 此先王所以並用, 而不能偏廢者也. 高麗一代之制,

大抵皆倣乎唐, 至於刑法, 亦採唐律, 叅酌時宜而用之. …然其弊也, 禁網不張, 緩刑數赦, 姦

兇之徒, 脫漏自恣, 莫之禁制. 及其季世, 其弊極矣. 於是有建議, 雜用元朝議刑易覽大明律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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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宗 원년 契丹이 康兆 토벌을 명분으로 침공해와 화살로 서한을 쏘아 보내

오자, 副使 將作注簿 李守和 등이 “民情을 굽어 살피고 예지를 발휘하소서! 天

網을 크게 열어젖혀, 어찌 참새 따위가 먼저 투항하길 바라나이까?”라고 약간

빈정대는 어조로 답변한 表문을 보냈다. 이에 契丹이 비단옷과 銀 기물을 보내

다시 회유하자, 守和는 다시 表문을 회신했다. “신들은 어제 조서를 받들고 철

석같은 마음을 아뢰나니, 죄를 울부짖는 은혜를 하사하고 그물을 푸는 어짊을

베풀길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설상가상일지라도 百姓 마음을 평안히 하고, 분

골쇄신해도 천년의 성군을 영원히 받들리라!” 이에 契丹은 항복하지 않을 줄

알고 포위를 풀었다. 나중에 대판 싸워 상당한 전사자가 났지만 대승으로 물리

쳤다.121)

閔漬가 忠肅왕 10年에 元에 가서 忠宣왕 귀환을 요청하는 表문에서, “소국은

上國에 의지하는데, 태조황제가 발흥할 적에 契丹이 天網을 빠져나와 우리 강

토에 침입했는데, 조정에서 두 元帥를 보내 토벌했다.”고 적었다.122)

高麗 鄭世雲은 11년 경성을 포위해 도적을 평정한 뒤 왕한테 부장들을 보내

보고하면서, “천하에 제압할 수 없는 적을 제압하고, 세상에 주륙할 수 없는

자를 주륙했으니, 물고기가 솥 안에서 쉴 수는 있으나, 토끼가 그물을 벗어나

기는 어렵다.”고 자화자찬했다.123)

高麗말 충신 李穡은 恭愍왕 원년 상소문에서 중국 고전 명언을 인용해 변법

개혁을 건의했다. “물고기를 선망함은 그물을 엮음만 못하나니, 기러기발을 아

교로 붙이고서 어떻게 거문고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적폐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124)

恭讓왕 때 무고한 彝初 옥안이 일어 憲司가 大逆으로 탄핵하자, 左常侍 金

震陽이 右常侍 李擴、右司議 李來、左獻納 李敢、右獻納 權弘、左正言 柳沂

등과 함께, 趙浚・鄭道傳 일당의 전횡을 규탄하는 상소문에서, “南誾・南在 등

行者. 又有兼採至正條格, 言行事宜成書以進者. 此雖切於救時之弊, 其如大綱之已隳, 國勢之

已傾何?”

121) 高麗史94卷, 列傳7, 楊規: 守和等上表曰: “戴天履地者, 合去姦兇; 資父事君者, 須堅節操.

若違此理, 必受其殃. 伏乞俯循民情, 用回睿略, 大開天網, 何求鳥雀之先投; 載轄兵車, 可獲

貔貅之率服?” …守和又回表云: “臣等昨奉詔泥, 輒陳心石, 望賜泣辜之惠, 切祈解網之仁, 凌

霜耐雪, 加安百姓之心, 灰骨粉身, 永奉千年之聖.”

122) 高麗史107卷, 列傳20, 閔漬: [忠肅]十年, 自述其表略曰: “蕞爾小邦, 依于上國. 太祖皇帝, 龍

興之際, 契丹遺種, 漏逃天網, 闌入我疆, 朝廷遣哈眞扎刺兩元帥, 討之.”

123) 高麗史113卷, 列傳26, 鄭世雲: “制天下所不能制, 誅一世所不能誅, 魚可息於鼎中, 兎難脫於

網外.”

124) 高麗史115卷, 列傳28, 李穡: “羨魚不如結網, 膠柱何能調瑟? 不更其法, 難去其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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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란을 선동하는 날개가 되고 尹紹宗・趙璞 등이 말을 꾸며대는 喉舌로 수

창 화답하며, 罪網을 널리 확장해 처형해서는 안 될 사람을 처형하고, 본디 죄

가 없는 곳에서 죄를 찾아내, 대중인심이 몹시 위태롭게 두려워하며 모두 원망

과 탄식을 자아내, 한편으론 천지만물에 화기를 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하

의 好生之德을 손상합니다.”고 아뢰었다.125)

忠肅왕이 元에 체류할 적에 瀋王暠가 王位를 빼앗으려 모의하고 간신과 결

탁하자, 왕이 朴仁平을 재상한테 보내 말했다. “옛날 小廣大가 大廣大를 따라

물을 건너는데 배가 없자 大廣大에게 말했다. ‘나는 작아서 깊이를 알기 어렵

고, 그대들은 키가 크니 먼저 건너면서 깊이 좀 헤아려보소.’ 모두 그렇게 여겨

물속에 들어가 전부 익사하고, 오직 小廣大만 죽음을 면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도 두 小廣大가 있으니 全英甫와 朴虛中이다. 나를 재앙그물[禍網]에 넣어두고

평안히 좌시하고 있으니, 어찌 이와 다르랴?”126)

이밖에도 간신과 반역자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걸 ‘漏網’으로 탄식하는

기사가 두 번 나온다.127)

조선왕조실록에는 ‘法網’ 관련 용례가 아래 도표처럼 다수 등장한다. ‘법망’은

번역문엔 태조1년부터 등장하고, 원문엔 태종9년 처음 등장해 각 왕대에 골고

루 나타난다. 전술했듯이, ‘一網打盡’은 성종24년[1493년 명 弘治 6년] 8월 10일

임신에 처음 등장해 실록 전체에 무려 136회나 나오는데, 성종9년[1478] ‘一網

盡打’가 처음 나오는 등, ‘一網’이 모두 196번 나온다.[~打去, ~盡去, ~盡之, ~殆

盡, 打盡~ 등 비슷한 용례가 다수 등장.]128) 따라서 ‘一網打盡’은 기록상 조선에

서 명보다 시기로도 훨씬 일찍부터 빈도수도 훨씬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 조선 및 명청 실록에 각종 그물망의 용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25) 高麗史117卷, 列傳30, 金震陽: “其中南誾南在等, 爲扇亂之羽翼, 尹紹宗趙璞等, 爲造言之喉

舌, 唱和而起, 廣張罪網, 施刑於不可刑之人, 求罪於本無罪之地, 衆心危懼, 咸怨咨嗟, 一以

傷天地生物之和, 二以傷殿下好生之德.”

126) 高麗史124卷, 列傳37, 嬖幸2, 全英甫: [忠肅]王遣朴仁平謂宰相曰: “昔有小廣大隨大廣大, 渡

水無船, 謂諸大廣大曰: ‘我短小, 難知深淺, 君輩身長, 宜先測水.’ 咸曰然. 入水皆溺, 獨小廣

大免. 今有二小廣大在吾國, 全英甫朴虛中是也. 置我禍網, 晏然坐視, 何以異此!”

127) 高麗史126卷, 列傳39, 姦臣2, 李仁任: “然[崔]瑩德仁任右己, 白禑曰: ‘仁任決謀事大, 鎭定國

家, 功可掩過.’ 遂幷其子弟, 皆宥之. 國人嘆曰: ‘林廉之黨, 渠魁漏網.’ 又曰: ‘正直崔公, 私活

老賊.’ 辛昌立, 左侍中曹敏修白昌召仁任時, 仁任已死矣. 國人初聞被召, 恐其復亂國政, 開田

民攘奪之門, 尋聞其死, 皆喜躍曰: ‘人不能誅, 天乃殛之.’” ; 高麗史130卷, 列傳43, 叛逆4, 于

琔: “蔡氏不遵朝命, 漏網獨留, 而琔娶之, 罪莫大焉.”

128) 이상 세 왕조실록 자료는 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국사편찬

위원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함.[최근 검색일.2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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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老子의 天網 비유와 다양한 역사적 함의129)

‘사람은 땅을 법삼고, 땅은 하늘을 법삼으며, 하늘은 도를 법삼고, 도는 자연

을 법삼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는 유명한 명제는, 인간의 실

정법이 천지의 無爲自然法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 老子의 대표 사상이다. 그

런 老子가 자연법칙을 ‘하늘그물’로 비유한 명언을 남겼다. “하늘[자연]의 道는

다투지 않으면서 잘 승리하고, 말없이 잘 호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

고, 묵묵히 잘 도모한다. 하늘의 그물(눈)은 텅텅 빈 듯 몹시 성글어도 빠져나

가는 게 없다.”130) 인간의 법망은 교묘하게 빠져나갈지라도, 자연법칙은 요행

히 모면할 수 없다는 철저하고 삼엄한 인과율을 기막힌 역설적 비유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하늘그물’이란, 말할 것도 없이 천체운행과 자연의 因果법칙을 총칭

한다. 이 명제의 이면을 음미하고 뒤집어 해석하면, ‘그런데 인간의 그물은 틈

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데도, 온갖 모순과 결함투성이구나’는 탄식조소

가 감지된다. ‘법령이 불어나고 드날릴수록, 도적도 더욱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는 명제가 반증하며 ‘天網’과 표리관계를 이룬다.

‘天網’ 비유는 형식상 지금까지 언급한 어떠한 법그물 비유보다도, 고도로 추

상적 함축적 은유와 풍자가 넘치는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나 실질 비유 내용에

서 철학사상적 의미는 더더욱 심오하고 중대하다. 인간의 의지적 행함이 없이

다스리는 ‘無爲而治’와, 인위적 행함이 없으면서도 행하지 않음이 없는 ‘無爲而

129) 老子의 ‘天網’ 비유와 무위자연 법사상 전반에 대하여는, 김지수, “老子 ‘無爲自然’ 法思想

의 철학기초”(上)(中)(下),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3.-5. 사법행정39(3-5), 8-20, 19-29,

31-38쪽; 김지수, “老子의 ‘無爲自然’ 법사상”,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권, 1998.1.

305-340쪽; 김지수, 선진법사상사, 전남대출판부, 244-335쪽 참조.

130) 老子 제73장: “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墠然而善謀, 天網恢恢, 疏而

不失.” 여기서 ‘墠然’은 판본에 따라 천(繟), 탄(坦), 묵(默), 암(黯)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網 禁網 法網 刑網 天網 罪網 憲網 漏網 一網 一網打盡

조선왕
조실록

583/
1,719

30/
56

50/
155

1/
2

49/
90

51/
66

0/
1

4/ 
242

196/
88

136/[원문]
87[국역]

명실록 581 4 41 4 12 0 4 151 39 12

청실록 2,791 6 287 7 22 3 6 2,2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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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不爲’ 법사상이다. 법의 존재형태와 관련해 인위적 성문법전 중심의 실정법

만능주의(법실증주의)의 한계와 허점을 간파하고, 무위적 자연법주의를 궁극

이상으로 지향한다. 한낱 공허한 환상과 관념적 복고주의일까? 자연의 존재법

칙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통찰력과, 天衣無縫적 완전무결성에 합치하고자 하

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老子가 규범 생성 연원 및 단계를 통찰한 ‘道-德-仁-義-禮’의 규범원류관에

따르면, 도와 덕은 순수한 무위자연적 비실정 규범으로서 天網에 해당한다. 이

는 存在(Sein)적 자연법칙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예외

없는 인과법칙도 포함한다. 유가적 仁義에 내려오면, 비록 성문의 실정규범은

아닐지라도, 자연법의 영역으로부터 이미 상당히 벗어난다. 仁은 그나마 비교

적 도와 덕에 가까운 人道로서 존재법칙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義는 사

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道義나 義理 같은 윤리적 의무 관념이 강하기 때문

에, 當爲(Sollen)규범으로 변한다. 다시 禮로 내려오면,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고

상당 부분 文物典章으로 실정화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의 형벌 강제가 직접 수

반된다.

老子의 규범 생성 단계는 바로 이러한 예에 이르러 그치고 있다. [역사상 老

子 생존 무렵인 춘추 말 전국 초에 이르러 周禮가 각 제후국에서 ‘형’과 ‘법’으

로 대체되는 대규모 변법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또 제자백가 철학사상에서는

荀子의 禮論이 그 제자 李斯와 한비자 등에 의해 法治이론으로 계승 발전되어,

진시황의 천하통일에 사상적 원동력을 제공했다.] ‘천망’ 명제와 연관시켜 음미

하면, 인간의 법은 천지자연의 도를 본받아 도로부터 직접 연원하여야 하며,

열악한 ‘禮’의 꼬리로부터 다시 파생되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적 이상과

당위성을 함축하지 않을까? 완전을 추구해 복잡 精緻한 이론체계를 갖추어 갈

수록, 불완전한 흠결과 모순투성이인 인위적 실정법망의 현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듯 엉성하기만 하면서도 빈틈은커녕 매듭조차 찾아볼 수 없는, 천의무봉

무위자연의 존재법칙에 대한 이상적 동경을 불러일으킨 것이리라. 天網 비유는

이러한 법철학적 이상에 대한 상징성을 은밀히 함축하고 있다.

도교 수행 경전인 抱朴子內篇에는, 장생지도에 시급한 禁忌는 자신의 정신

과 남의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계율인데, 만물에 가장 큰 天地에도 도리상 精

神이 있고, 그 정신이 賞善罰惡을 시행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만

인간의 선악에 대한 상벌은 그[하늘법, 자연법] 본체가 워낙 크고 그물눈이 몹

시 성글어, 그 인과응보가 반드시 기계작동처럼 즉시 발동해 메아리치듯 호응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31) 이는 老子의 天網 비유를 그대로 계승해 부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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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해석한 것으로, 도교의 인과응보 원리를 간명히 보여준다. 또 세간에 온갖

교활한 악인들의 죄업을 탄식하면서, 천하를 기만하여 권세와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은 더디고 빠름은 다르겠지만 조만간 모두 천벌재앙을 받을 거라며, 天網

이 비록 성글지만 끝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단언한다.132) 抱朴子外篇에도 天網

을 그대로 계승한다. “하늘은 높은 데서 낮게 비춰보므로, 그 그물은 비록 성

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神은 총명하고 정직하여, 그 道는 진실을 상주고 허

위를 벌한다.”133) 또 세상 군주가 현인군자를 초빙하지 않아 은둔하게 버려둔

결과, 옛 성왕의 교화와 영명한 통치가 흥성하지 않고, 현명함과 선량함을 칭

송하는 노래가 불리지 않으며, 천하를 망라하는 天網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인군자들이 鸞새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고 기린처럼 함

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환난을 피해 숨어버리기 때문이다.134)

雲笈七籤에서도 仙真經과 비결을 인용해 자연의 인과법칙을 거듭 천망으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죽음에 닥쳐서 비로소 자신을 애석히 아끼고, 죄가 결정

된 후에 善해지길 사념하며, 질병이 도진 다음에 의약을 간절히 바란다. 허나

천망에 이미 걸렸으니 어찌 달아날 수 있으랴?”135) 후회막급이니, 평소 착하게

자율 자강하라는 권선이다. 도교 讚頌歌에는 ‘天羅’[‘天網’의 압운상 표현]와 함

께 ‘地網’과 ‘世網’까지 나란히 등장해 눈길을 끈다.136) 여기서 ‘世網’은 불경에

자주 나오는데, 인간세상 홍진 번뇌의 얽매임[속박]을 가리킨다.137)

역사기록에서도 앞서 소개한 실례 외에 자주 원용된다. 後漢 대유학자 馬融

과 대문호 蔡邕이 각각 ‘天網’을 ‘八紘’이나 ‘人紘’과 나란히 병칭해 눈길을 끈

131) 抱朴子內篇, 微旨卷第6: “敢問欲修長生之道, 何所禁忌?” 抱朴子曰: “禁忌之至急, 在不傷不

損而已. …人身之中, 亦有魂魄, 况天地爲物之至大者, 於理當有精神, 有精神則宜賞善而罰

惡. 但其體大而網疏, 不必機發而響應耳.”

132) 抱朴子內篇, 勤求卷第14: “每見此曹, 欺誑天下, 以規勢利者, 遲速皆受殃罰, 天網雖疏, 終不

漏也.”

133) 抱朴子外篇, 廣譬卷第39: “天居高而鑒卑, 故其網雖疏而不漏; 神聰明而正直, 故其道賞眞而

伐僞.”

134) 抱朴子外篇, 喜遁卷第1: “若令各守洗耳之高, 人執耦耕之分, 則稽古之化不建, 英明之盛不

彰, 明良之歌不作, 括天之網不張矣. …夫鸞不絓網, 驎不墮穽, 相彼鳥獸, 猶知爲患”

135) 雲笈七籤 卷之59, 諸家氣法, 延陵君修養大略: “仙真經云: 夫人臨終而始惜身, 罪定而思遷

善, 病成方切於藥, 天網已挂, 胡可逭耶?”; 雲笈七籤卷之六十, 諸家氣法, 慎守訣: 訣曰: 世

上之人, 多嗜慾傷生伐命, 今古共焉. 不早自防, 追悔何及! 夫人臨終方始惜其身命, 罪定而後

思善事, 病成方求其藥, 天網已發, 何可救之?

136) 雲笈七籤 卷之96, 讚頌歌, 太上智慧佪玄經頌一章: “靈仙乘慶霄, 駕龍躡玄波. 洽真表嘉祥,

濯足入天河. 福應不我期, 故能釋天羅. 道德冠三界, 地網亦以過. 感遇靈真會, 净慧經蓮華.”

…“世網自擾競, 安可語養生?”

137) 雲笈七籤 卷之105, 傳, 清靈真人裴君傳: “君乃北遊到陽浴山, 以避人間之網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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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8) ‘八紘’은 하늘[우주]의 8維이고, ‘人紘’은 사람의 갓끈이다. 후한 순제 때

郎顗는 천재지변에 대한 방책을 아뢴 상소문에서, “큰 그물은 성글고 작은 그

물은 촘촘하다.”는 속담과 老子의 “하늘 그물은 텅텅 빈 듯 성글지만 빠뜨림이

없다.”는 명언을 인용한다.139) 朱暉 손자 朱穆은 5세부터 지극한 효성으로 칭

송이 자자했는데, 환제 永興元年[153] 황하 범람으로 수십만호가 피해로 유랑

하고 도적이 횡행하던 때 冀州刺史로 발탁되어 부임했다. 얼마나 엄명했던지,

당시 중상시로 있던 기주 출신 환관 3인이 격문을 보내 주목 알현을 요청했으

나 사절했고, 부임소식이 전해지자 40여인이 관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자살자도

있었다. 물론 도적은 말끔히 평정했다. 환관 趙忠이 부친상으로 귀향 장례를

치름에 참람하게 온갖 사치품을 附葬한 소식을 듣고 수사를 지시했는데, 관리

는 그 엄명함을 경외해 매장한 분묘를 파고 棺을 열어 시신을 점검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체포했다. 황제가 듣고 대노해 주목을 廷尉에 회부해 輸作

左校 형벌에 처하자, 太學書生 劉陶 등 수천인이 대궐에 나가 주목을 변호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엎드려 아뢰건대, 수형자 朱穆은 공직에서 우국충정이 남달라, 부임하는 날

간악 숙청에 뜻이 굳었습니다. 중상시 권귀총애를 믿고 부형자제들이 州郡에

포진해 다투어 호랑이처럼 서민소인들을 뜯어먹었는데, 주목이 天網을 활짝 펼

쳐 헤진 그물눈을 기워 엮어 잔인한 화근괴수를 망라해 天意에 부응했습니다.

이에 내시들이 모두 분노해 그를 질시해 비방과 아첨으로 선동하고 극형으로

輸作左校에 처했습니다. 천하에 식자라면 누구나 주목이 禹、稷처럼 부지런히

공을 세우고 共、鯀처럼 재앙을 당한 줄 압니다. 만약 죽은 자가 지각이 있다

면, 唐堯가 崇山에서 진노하고, 重華[舜]가 蒼墓에서 분격할 것입니다. 현금에

中官들이 총애를 믿고 國柄을 훔쳐 王爵을 장악하고 입으로 天憲을 머금어, 상

주고 싶으면 굶주린 노예도 季孫보다 부유하게 만들고, 심술을 부리면 이윤이

나 안회도 桀이나 도척으로 둔갑시킵니다. 오직 穆만이 우뚝 서서 신명을 돌보

지 않고 대항했습니다. 영예를 싫어하고 모욕을 좋아하며 살기를 싫어하고 죽

기를 좋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왕[법]의 기강[王綱]이 바로 서지 못함을

개탄하고, 天網이 오래토록 상실됨을 두려워해, 우환의식에서 마음을 다해 주

상을 위해 심원한 계책을 도모한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신하들이 얼굴에 먹물

을 새기고 발에 차꼬를 차며 朱穆 대신 校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138) 後漢書 卷60上, 馬融列傳: “然後舉天網, 頓八紘, 揫斂九藪之動物, 繯橐四野之飛征.”; 後漢

書 卷60下, 蔡邕列傳: “天網縱, 人紘弛, 王塗壞, 太極氿, 君臣土崩, 上下瓦解.”

139) 後漢書 卷30下, 郎顗列傳: “所謂大網疏, 小網數.…天網恢恢, 疏而不失, 隨時進退, 應政得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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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주청한 글을 열람하고 이내 그를 사면했다.140) 여기서 자연법에 부합

하는 정의로운 법을 ‘천망’으로 비유한 여러 가지 기막힌 표현들이, 정의를 실

현하고자 하는 정신 기개와 어우러져 진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한다.

袁绍는 公孫瓚한테 보낸 회유 서한에서, “足下는 초연히 안일하고 거짓 위세

를 자랑하면서, 天罔을 삼킬 수 있고 호걸영웅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옛 수도를 수복하고 天罔을 다시 기워, 죄인은 죽고

충신들이 날개를 떨치는 시운에 적극 호응하라고 설득한다.141) 靈帝 中平元年

[184], 차기장군 皇甫嵩이 황건적을 격파해 위세가 천하를 진동하자, 閻忠이 절

호의 時機를 놓치지 말라고 유세하면서, “天網을 높이 치켜들어 京都를 모두

에워싸, 환관의 죄를 주륙하고 군중의 원한과 쌓인 분노를 제거하며, 오래 위

태롭게 거꾸로 매달린 생명을 풀어주라.”고 간언했다. 嵩이 말을 듣지 않자, 염

충은 이내 도망갔다.142)

천문 점성학 관점에서 좀 독특한 천망도 등장한다. 달[月]이 畢성에 들어가

는 경우 비가 엄청 쏟아진다는데,143) 畢성은 天網에 해당해 無道한 군주를 網

羅함을 상징하는지라, 武王이 紂를 정벌할 적에 하늘 畢성에 제사를 지내 천우

신조를 기원했다고 전한다.144) 또 漢書에는 老子의 ‘天罔’과 함께 ‘聖人之罔’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145)

140) 後漢書 卷43, 朱暉列傳 참조. “‘伏見施刑徒朱穆, 處公憂國, 拜州之日, 志清奸惡. …故穆張

理天網, 補綴漏目, 羅取殘禍, 以塞天意.…穆獨亢然不顧身害. 非惡榮而好辱, 惡生而好死也,

徒感王綱之不攝, 懼天網之久失, 故竭心懷憂, 為上深計. 臣願黥首系趾, 代穆校作.’ 帝覽其

奏, 乃赦之.”

141) 三國志 卷8,　魏書8, 公孫瓒傳에 인용한 漢晋春秋 내용 참조. “足下超然自逸, 矜其威詐, 謂

天罔可吞, 豪雄可滅, 果令貴弟殞于锋刃之端.…今旧京克復, 天罔云補, 罪人斯亡, 忠幹翼化.”

142) 三國志 卷10,　魏書10, 賈詡傳에 인용한 九州春秋 내용 참조. “擧天網以網羅京都, 誅閹宦

之罪, 除群怨之積忿, 解久危之倒懸.”

143) 詩, 小雅, 漸漸之石: “有豕白蹢, 烝涉波矣. 月離于畢, 俾滂沱矣. 武人東征, 不遑他矣.”

144) 後漢書 卷30上, 蘇竟列傳: “是時月入於畢. 畢為天網, 主網羅無道之君, 故武王將伐紂, 上祭

於畢, 求助天也.”

145) 漢書 卷100上, 叙傳: “不絓聖人之罔, 不嗅驕君之餌, 蕩然肆志.…觀天罔之紘覆兮, 實棐諶而

相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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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법망 비유의 철학적 함의와 정신지혜146)

법을 그물에 비유한 ‘法網’에는 과연 어떤 철학적 의미와 정신지혜가 담겨

있을까? 머리글에서 밝혔듯이, 추상적 법망 비유는 구체적 그물이 물고기나 짐

승을 포획하는 속성기능을 취한 것이다. 이 구체적 그물도 본래 자연물은 아니

고, 인류가 지혜로 고안해낸 인공 발명품으로서 원시 과학기술문명의 소산이

다. 이 그물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성인이 천지자연에서 만물형상을 본떠 팔괘

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문명의 이기를 고안했다는 주역 설명은, 인간

이 천지자연의 도를 법 삼는다는 老子 명제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 疏略한

일반론이다. 새끼줄을 엮어 그물을 만들고, 수렵・어로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재료와 방법・용도를 단순히 사실대로 기록한 초보

역사에 불과하다. 그것을 離괘로부터 취했다는 해석은, 고도로 추상적 義理를

함축하는 철학사상으로, 다분히 주관적 관념적 성향이 짙다.

좀 더 사실적 합리적 그물 창안 원리는 없을까? 누구나 수긍할 만큼 설득력

있는, 구체적 원리적 그물 원형이 자연물에 있다! 關尹子에 나오듯, 중생은 현

인을, 현인은 성인을, 성인은 만물을 각각 스승 삼는데, 성인이 만물과 하나 되

어 무아지경에 이르러 거미를 스승 삼아 거미줄을 모방해 그물을 고안한 것이

다. 거미줄에 곤충이 걸려 거미 먹이가 됨을 관찰한 지혜로운 인간이, 그 원리

와 방법을 궁구해 어로수렵용 그물을 만들어 쓰고, 나중에 국가 법제가 등장하

면서 그 속성기능의 유사성을 발견한 文人이 법을 그물에 비유했을 것이다.

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몇 가닥 씨줄(經線)을 걸치고, 안에서부터

바깥을 향하여 일정한 간격의 날줄(緯線)을 원형으로 펼쳐 나와, 규칙적 기하

학적 무늬를 이루는 정교하고 섬세한 거미줄! 그물은 인간 편리에 맞춰 가로

세로 고른 간격을 지닌 사각형으로 짜임이 거미줄과 좀 다를 뿐이다.[물론 둥

근 돗자리나 바구니 같은 기물은 거미줄과 흡사한 형식구조를 지닌다.] 거미줄

과 그물에 공통 기본원리는, 유형의 물질적 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무형의 공허한 눈(目: 공간)을 이루고, 이 눈(공간)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포

획대상(곤충・짐승・어류)의 대소 기준이 결정되는 점이다. 유형의 실이 있기

에 먹이가 직접 부딪쳐 걸리게 되지만, 만약 무형의 눈(공간)이 없다면 거미줄

이나 그물은 소기의 기능과 목적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바람(공기)과 물이

146) 이 章은, 졸고 隨想, “[법 이야기] 법과 그물의 비유: 법망(法網)(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1996.11, 34호, 120-126쪽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윤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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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을 받지 않고 통과해야, 사냥 목표물인 동물만 크기

제한에 걸려 자연스레 포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허한 눈(공간)이 없거나 지

나치게 작으면, 바람과 물이 통과하지 못하고 저항을 일으켜, 그 흐름 속에 물

고기나 곤충이 감지하고 얼른 흐름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파리채에 구멍 뚫

린 그물 형상을 생각하면 그 원리가 쉽게 분명해진다. 빈 눈 없이 밀폐된 판

자라면, 파리를 향해 휘두르는 동안 공기압력이 높아지고 그 저항으로 바람이

일어 파리채보다 앞서 파리에게 접촉되므로, 파리가 도망간다.

老子가 말한 대로, “유형의 물질구조(hardware)가 이롭고, 무형의 텅 빈 공

간(software)이 쓸모가 있다.” 유명한 명제다. 방이나 그릇・수레 등 모든 기물
이 물질적 외형 뼈대가 있어 문명의 ‘利’器가 되지만, 정작 인간이 유익하게 使

‘用’하는 것은 유형 뼈대로 형성되는 무형 공간이다.147) 老子는 일반인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 팔려 자칫 소홀하기 쉬운 평범한 진리를 예리한 慧眼으로

통찰해, 사람들 心眼을 일깨워 준 것이다. 거미줄과 그물의 구조기능에서도 예

외가 아니다. 거미는 생존을 위해 선천으로 ‘有無’의 조화로운 배합 원리를 ‘利

用’할 본능지혜를 타고났다. 인간은 거미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동물이나

사물의 합리적 본능적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궁구해 자신의 육체적

부족을 보충할 이성지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원리를 터득하여, 인간은 빈틈 있는 그물로써 수렵・어로 활동을 하

면서, 나아가 그 빈틈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자원고갈로 인한 식생활 궁핍도 예

방할 줄 알게 되었다. 너무 촘촘한 그물눈을 사용하면, 새끼고기(稚魚)까지 모

조리 긁어 씨를 말리게 되고, 그 파급효과는 곧바로 인간 자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고대부터 남획 방지는 민생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이

었다. 촘촘한 그물[數罟]을 연못에 던지지 않아 물고기와 자라 씨를 보존하도

록 훌륭한 그물(良罟) 규제법을 잘 시행한 것이다.

그러면 거미줄과 그물의 원리가 추상적 법망에는 어떻게 발현될까? 예로부

터 동아시아 전통법에서는 情・理・法 삼위일체 이상을 곧잘 거론한다. 가장

흔한 용어법은 天理・人情・國法의 균형조화로 나타난다. 천리란 무위자연의

도에서 비롯한 객관적 공평한 이치를 뜻하고, 인정이란 인간의 본능적 감정욕

망에서 비롯하는 주관적 개별 사정을 가리킨다. 천리는 일반 대원칙이고 인정

은 특수 예외를 의미하는데, 국법이란 이 양자의 긴장대립과 모순갈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실정화한 중용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 전통법의 이상이다.148)

147) 老子 제11장: “三十輻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

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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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그물이란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국법은 천리라는 理法(法理)의 실(絲)

로 인정이라는 빈틈의 눈(目)을 듬성듬성 가지도록 정교한 체계로 짠 무형(추

상)의 그물이다. 천리라는 합리적 공평한 실로 짜이기에, 그를 위반해 걸린 죄

인도 불평이나 원망 없이 승복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누구에게나 보편

적인 본능 감정욕망으로서 人之常情을 텅 빈 그물눈 틈으로 통과시켜 주어야,

백성의 불만・원성・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법 그물로서 원만한 기능목적

을 달성할 것이다. 여기서 천리는 合理性을, 인정은 合情性을 각기 대표한다.

전통법은 천리와 인정의 배합비율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법 자체

의 도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현실적 실효성에도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

람이 수효도 적고 심성도 순박했던 고대사회에는, 법이라는 유형 그물이 가시

적으로 짜이지(實定化) 않고도, 무형 천리인 도덕 자체로 충분히 규율했을 것

이다. 老子가 말한 ‘天網’도 그러한 이상을 동경하는 개념이리라. 그러나 국가

가 형성되고 권력에 의한 지배복종 관계가 나타나고, 특히 사유재산제가 출현

해 서로 財富를 다투게 되면서, 인간 심성은 탐욕과 분노에 물들어 죄악이 싹

트기 시작하고, 마침내 천리라는 실올이 한두 가닥씩 허공에 쳐져, 원시적 법

그물이 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인・상해・절도의 기본 죄악을 규정하는

約法三章이 등장했으리라. 세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이 최초 기본 평면을

형성하듯, 거미줄도 세 가닥의 외곽선부터 시작하고, 법의 그물도 생명・신
체・재산을 보호하는 세 조목 천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다가 사회가 복

잡해지고, 인간 심성이 다양하게 간사해지면서, 古朝鮮 八條法禁이나 唐 高祖

의 약법12조가 등장하고, 거기서 파생하는 법조문 수량이나 법망의 촘촘함은

가히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이렇듯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한 법이, 인류가 자

랑하는 문명발달의 역사인 셈이다.

箕子朝鮮 말엽에 60여조로 불어난 것이나, 高麗 초기에 唐律 중 핵심내용

71조를 간추려 적용한 것은, 그래도 約法 수준이었는지 모른다. 통치 권력의

절대성을 지향하는 전제군주에 의해서나, 논리 체계의 완전무결을 추구하는 법

치만능의 지식계층에 의해서, 또는 인심의 간사와 도덕타락에 따른 죄악 급증

등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재촉하는 법망의 현실은 그물의 원리와

꼭 마찬가지다. 즉, 법이 지나치게 촘촘해지면, 본래 제 목적을 달성하기는커

녕, 오히려 부작용과 역기능만 발휘하여, 되레 그 해악을 자신이 입기 마련이

148) 전통법에 情理法 이상에 관하여는, 김지수, “전통 중국법에서의 情・理・法에 관한 연

구”, 1994,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73쪽; 김지수,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전남대출판부, 2011

년 재판, 27-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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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老子가 예리하게 꼬집은바, ‘법령이 불어날수록 도적이 많아지는’ 역설이

다. 殷에 紂를 비롯하여, 역대 말세 군주의 잔인무도하고 가혹한 법과 형벌의

史例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법가의 절대군주제로 천하통일을 이룬 秦이 소털(牛毛)처럼 촘촘하고

엉긴 기름(凝脂)처럼 빈틈없는 법망으로 불과 2代 30년만에 멸망을 자초하고,

약법삼장 기치를 내건 漢高祖한테 대권을 고스란히 물려준 사실은, 참으로 역

사적 역설(아이러니)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역사가는, ‘법이 가을 피풀 이

삭보다 번잡하고, 그물이 엉긴 기름보다 빽빽하다.’고 혹평하는가 하면,149) 시

인은 ‘진나라 때 상앙에 맡겼더니 법령이 소 터럭과 같았다.’고 힐난했다.150)

그 결과, 간사한 죄악이 앞 다투어 치성하고, 囚衣가 길거리를 메우며, 감옥마

다 초만원으로 시장을 이루어, 마침내 천하민심이 십중팔구 원망으로 離叛하였

다. 문자 그대로 ‘전 인민의 죄수화’와 ‘전 국토의 감옥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법망이 그물처럼 사람 잡아들이는 유용한 위력적 도구인 줄만 알았지, 그 법망

의 실(天理)이 튼튼하지(正當・合理) 못하고 그 눈(人情)의 크기가 지나치게

촘촘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본질원리와 활용방법(정신)까지는 전혀 염두

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법 그물 비유에서 법망이 거미줄이나 그물과는 본질상 판이한 독특성

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거미줄과 그물은 포획 대상에게 보이거나 감지되지

않는 은밀한 방법으로 펼쳐지지만, 법망은 그 적용 대상인 인간에게 객관으로

명확히 공포되어 누구나 그 존재와 내용을 주지해야 한다. 거미줄과 그물은 텅

빈 듯 속임수로 함정 같은 기능도 발휘한다. 그물 ‘網’은 本字는 그물 형상을

본뜬 ‘网’인데, 여기에 ‘亡’자가 더해져 ‘罔’이 되고, 나중에 복잡한 파생을 거치

면서 실로 짠다는 재료를 더해 ‘網’이 되었다. 罔에서 ‘亡’은 음도 표시하지만,

‘없다’는 의미까지 동시에 함축한다. 즉, 그물은 텅 비어서, 없는 듯이 포획 목

표물을 속이는 함정과 같은 존재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속임수를 欺罔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매하고 포악한 통치자들이 법 그물 ‘비유’를 법과 그물의 완전일치

‘규정’으로 오해하거나 악용하여, 법을 국민에게 공포해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

키지 않은 채, 朝令暮改식으로 백성을 그물질하는 권력남용이 많았다. 周禮에

도 매년 춘정월에 성문 밖에 법령을 공포하는 절차가 엄격히 규정 시행되었다.

이는 법망의 사전 일반예방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법망 특유의 성격을

149) 鹽鐵論, 刑德篇 및 魏書, 刑罰志: “法繁於秋荼, 網密於凝脂.”

150) 杜甫, 述古三首: “秦時任商鞅, 法令如牛毛.” 杜詩鏡銓, 上海古籍出版社, 1980년 新1版,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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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그래서 공자는 가르치지 않은 백성으로 전쟁하면 백성을 내버리는

것이고, 백성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살륙(처형)하는 것은 포학이라고 단언했

다.151) 또 맹자는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부림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

라고 말하였고,152) 전술했듯이 백성이 일정한 직업 없이 恒心을 지니지 못해

방탕하고 간사해져 죄악에 빠진 다음 처형하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

라고 거듭 역설했다. 공자나 맹자는 仁義와 德禮에 의한 교화를 강조한 것이

다. 도덕교화란 법령시행에 사전 定地 작업이고, 또 도덕적 정언명제가 법률조

문에 대전제로 잠복한 점을 감안한다면, ‘가르침(敎化)’에 법망의 존재와 형

식・내용 등의 사전 주지 과정이 포함될 것은 지극히 당연하리라.
지금까지, 법과 그물 사이에 간접적 상징비유를 ‘法網’ 단어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그런데 사실, 법망이라는 말보다 더 始原적 직접 비유가 법과 관련된 文

字속에 고유하게 내재한다. 바로 ‘罪’ 와 ‘罰’이다. 罪와 罰에 공통 部首가 바로

그물 ‘망(网)’자의 변형인 ‘罒’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과 그물 사이에 상징적

긴밀성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漢대 辭典인 說文解字에 의하면, ‘罪’는 본디

물고기를 잡는 통발이고, 지금 죄악을 의미하는 ‘죄’자는 ‘辜’였는데, 천하 통일

한 秦始皇이 ‘辜’자가 ‘皇’자와 비슷해 오인될 수 있다(현재 字體로도 비슷하지

만, 당시 통용된 篆書 형체는 더욱 유사하다)는 이유로, 발음이 같고 의미상

상호 연관성이 높은 ‘罪’자로 대체했다고 한다. 그 결과 ‘辜’자는 사용이 폐지되

었다. (죄악에 관한 글자로는 ‘辛’ 부수에 죄 ‘고(辜)’자와 법(죄) ‘벽(辟)’자가

있어, 죄와 벌의 맵고 고통스러운 속성을 반영한다.) ‘죄’가 본래부터 그물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秦漢 이후로 ‘罪’자가 통용되면서, 잘못

(非理)을 범하는 자에 대해 그물로 체포・처벌한다는 상징 의미가 부여된 사

실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罰’은 본래 글자인데, 단지 칼(刀)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언・욕설(詈)하는 비교적 작은 죄로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까지 함축한다.
‘리詈’는 ‘매罵’와 마찬가지로, 본디 ‘网’ 부수에 속하는 글자로서, 똑같이 폭

언・욕설의 언어 관련 범죄를 뜻한다.(전자는 정면으로 대해 지칭하고, 후자는

측면으로부터 언급한다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网’자가 ‘言’에만 관련하든

‘刀’까지 상관하든 간에, 죄악이 될 만한 폭행을 규제한다는 상징 의미는 변함

없다.

한편 현대에는 그물이 도로망・통신망・정보망・신경(세포)망 등 체계적 조

직에 대한 비유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전통 법망 비유에도 그물의 체계적

151) 論語, 子路篇: “以不敎民戰, 是謂棄之.”; 堯曰篇: “不敎而殺, 謂之虐.”

152) 孟子, 告子下: “不敎民而用之, 謂之殃民. 殃民者, 不容於堯舜之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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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은 기본으로 내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元 이후 明・淸 시대에는 보

통법인 律의 하위 법형식으로 ‘條例’가 널리 시행된 사실이다. 條例는 현대 법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인 조례와는 판이한 역사적 개념

으로, 구체 사안에 대한 황제의 최종 판결 중에서 비교적 의미심장하고 비중이

높아 일반 법규범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精選하여 律 체계에 맞춰 편

제한 법형식이다. 일목요연하고 條理井然한 判例 또는 先例라는 의미에서 ‘條

例’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그물 개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조직적 법체계라는

의미에서 법망 비유와 밀접히 관련해 사유할 만하다.

한편, 전통 역사 기록법 중에 ‘綱目體’가 있는데, 그물의 큰 벼리와 작은 눈

을 구분하여 조리 정연한 체계로 기술하는 상징적 비유 개념이다.

Ⅹ. 약법삼장과 기강문란: 解網과 漏網

이제 법망 비유 역사기록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평론 몇 가지를 살

펴보자.

우선 天網 비유와 관련해 약법삼장 같은 엉성한 법망 체계를 이상으로 제시

하는 평론이다. 漢初 가혹한 진률을 대신해 약법삼장과 구장률 제정한 걸 ‘성

근 그물’로 표현한 것이 대표다.153) 世說新語에는 현명한 재상이 임금을 보필

함에는 차라리 엉성한 법망으로 배를 집어삼킬 큰 물고기도 빠뜨릴망정, 風聞

을 듣고 察察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도량을 평한다.154) 抱朴子는 厚葬과

번잡한 예의를 힐난한 墨子를 긍정 평론하면서도, 다만 너무 준엄한 ‘刑網’을

펼쳐 살벌하고 각박한 길을 열어 유가처럼 人事에 흡족한 王道를 펼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비판한다.155)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혹리로 악명을 떨친 張敞이 功曹 시절에, 王暢이

南陽太守로 권귀토호들 죄악을 아주 엄명히 다스려 토호들이 전전긍긍 벌벌

떨자, 역사상 수많은 성왕현군의 사례를 실례로 인용하면서, “仁賢의 정치는

후세까지 전해지고, 명철한 군주는 [법]망이 배를 삼킬 물고기도 빠뜨려도, 하

153) 後漢書 卷27, 杜林列傳: “大漢初興, 詳鑒失得, 故破矩為圓, 斫雕為樸, 蠲除苛政, 更立疏網,

海內歡欣, 人懷寬德.”

154) 世說新語, 規箴第10: “明公作輔, 寧使網漏呑舟, 何緣採聽風聞, 以爲察察之政?!”

155) 抱朴子外篇, 省煩卷第31: “至於墨子之論, 不能非也. 但其張刑網, 開途徑, 浹人事, 備王道,

不能曲述耳. 至於譏葬厚, 刺禮煩, 未可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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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서 일월성신이 밝게 빛나고 땅에서 사람과 사물이 기뻐한다.”고 곡진히 간

언한 점이다. ‘인민교화는 德에 있지 형벌에 있지 않다.’는 그 말을 왕창이 깊

이 받아들여 관대한 정치로 형벌을 신중히 절제해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고 전

한다.156)

후한 말 혼란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가혹한 정치와 번쇄한 법령으로 ‘손만

들어도 법그물에 걸리고, 발만 움직여도 덫과 함정에 걸린다.’는 비유가 나오

고, 조조가 권병을 잡아 농단하면서 漢道가 무너져 기강이 풀리고 그물이 끊어

졌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157) 三國志에서 袁宏은 민심과 형벌 관계를 이렇게

평론한다. “진실로 민심을 교화하지 못하고 오로지 형벌에만 맡겨 인민이 정의

로운 방도를 잃고 걸핏하면 刑網에 걸린다면, 세상에 아름다운 평화휴식을 어

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158) 三國志 주에 孫盛의 평론에는, “군주는 멀리 선왕

이 간사함을 막은 도덕을 살피고, 가까이 교활하고 방자히 사리를 꾀한 흉악한

심보를 귀감삼아, 그물을 풀어주는 仁으로 승리하고, 인명을 살리는 은혜로 불

러들이는” 왕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59) ‘법망’이나 ‘禁網’과 같은 뜻으

로, 중흥 이후에 ‘科網’이 조금 조밀해졌다는 표현이 나온다.160) 金科玉條처럼

법의 科條도 후한 말부터 삼국시대 전후에 법의 대명사로 쓰였다.161)

이와 상반되게, 기강문란은 혼란의 괴수라는 비판과 경종도 자주 나온다! 대

학자 仲長統이 저술한 昌言 34편 십여만자 중 損益篇에는, 網禁이 지나치게 소

활함을 지적하며 太平의 紀綱을 새로 펼치기 위해서 井田법 회복 실시를 주창

156) 後漢書 卷56, 王龔列傳: “王龔, 字伯宗, 山陽高平人也. 世為豪族.…子暢. 暢, 字叔茂. 少以

清實為稱…尋拜南陽太守. 前後二千石逼懼帝鄉貴戚, 多不稱職. 暢深疾之, 下車奮厲威猛, 其

豪黨有釁穢者, 莫不糾發. …豪右大震. 功曹張敞奏記諫曰: ‘五教在寬, 著之經典. 湯去三面,

八方歸仁. 武王入殷, 先去炮格之刑. 高祖鑒秦, 唯定三章之法. 孝文皇帝感一緹縈, 蠲除肉刑.

卓茂﹑文翁﹑召父之徒, 皆疾惡嚴刻, 務崇溫厚. 仁賢之政, 流聞後世. 夫明哲之君, 網漏吞舟之
魚, 然後三光明於上, 人物悅於下.…化人在德, 不在用刑.’ 暢深納敞諫, 更崇寬政, 慎刑簡罰,

教化遂行.”

157) 後漢書 卷74上, 袁紹劉表列傳: “加其細政苛慘, 科防互設, 矰繳充蹊, 坑稨塞路, 舉手掛網羅,

動足蹈機埳, 是以兗﹑豫有無聊之人, 帝都有呼嗟之怨. …當今漢道陵遲, 綱弛網絕, 操以精兵

七百, 圍守宮闕, 外稱陪衛, 內以拘質, 懼篡逆之禍, 因斯而作. 乃忠臣肝腦塗地之秋, 烈士立

功之會也. 可不勖哉?”

158) 三國志 卷13, 魏書13, 鍾繇傳에 실린 袁宏의 평론 참조. “苟不能化其心, 而專任刑罰, 民失

義方, 動罹刑網, 求世休和, 焉可得哉?”

159) 三國志 卷24, 魏書24, 高柔傳에 인용한 孫盛의 평론 참조. “世主若能远览先王闲邪之至道,

近鉴狡肆徇利之凶心, 勝之以解網之仁, 致之以來蘇之惠, 耀之以雷霆之威, 润之以時雨之施,

則不恭可敛衽于一朝, 炰哮可屈膝于象魏矣.”

160) 後漢書 卷77, 酷吏列傳: “自中興以後, 科網稍密, 吏人之嚴害者, 方於前世省矣.”

161) 김지수, “중국삼국시대科입법과그법적특징”, 인하대 법학연구, 2019.3. 121-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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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62) 蜀 後主는 제갈량 출정에 내린 조서에서, “天地의 道는 仁을 복주고

음란에 재앙 내리니, 선을 쌓으면 창성하고 악을 쌓으면 망하는 게 고금에 항

상적 운수다.”고 말하면서, “漢말에 국운이 쇠미해져, [법] 그물이 흉악하고 간

특한 죄인을 거르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놓쳤다”고 탄식했다.163)

抱朴子도 탄식한다. “후한 말 桓·靈 시대에 권병이 帝室을 떠나 간신 손아귀

에 들어가, 법 그물이 줄줄 새고 제방이 무너져 풍속이 쇠퇴하고 교화가 무너

졌다.”164) 특히 음란함이 극성해, 금지가 엉성하니 上宮에도 담장 뚫는 남자가

있고, 법망이 줄줄 새니 뽕밭에 바람난 부녀가 줄을 이어, 마치 맹렬한 불길이

구름까지 치솟고, 저수지 물이 만길 아래로 떨어지는 기세인지라, 어찌 빗자루

로 끄고 막을 수 있겠는가?!165) 또 인간 사회규범인 道-禮를 물고기에 물과

같다고 비유한다. 물고기가 물을 잃으면 잠시 숨을 헐떡일 수는 있으나 머지않

아 반드시 말라죽듯이, 사람이 禮를 저버리면 비록 뻔뻔한 낯으로 볼 수는 있

으나 화근과 낭패에 계단이 된다. 근래 정치교화가 쇠퇴해 서민이 도덕기강 문

란을 당함은, 마치 물고기가 안전한 물속 그물을 벗어나고, 맹수가 뭍에 그물

을 뛰쳐나온 것과 같다고 위험성을 경고한다.166)

특히 정위로서 명망이 높았던 劉頌의 평론이 눈길을 끈다.

“善政이란 그물 벼리는 높이 쳐들되 그물망은 성근 법이다. 벼리를 높이 쳐

들면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그물망이 성글면 작은 건 다 빠져나간다. 광범위하

게 망라하면서 가혹하지 않음이 為政의 요령이다. …진실로 정치에 해가 되지

않는 건 모두 天網이 통과시켜주고, 범죄가 심히 중대해야 왕법으로 주륙한다

면, 죄악의 경중을 대강 잘 분간하는 셈이다.”167)

162) 後漢書 卷49, 仲長統列傳: “仲長統, 字公理,…著論名曰昌言, 凡三十四篇, 十餘萬言. 損益篇

曰: …雖亦由網禁疏闊, 蓋分田無限使之然也. 今欲張太平之紀綱, 立至化之基趾, 齊民財之豐

寡, 正風俗之奢儉, 非井田實莫由也.”

163) 三國志 卷33, 蜀書3, 後主傳에 諸葛亮集을 인용한 禪三月下詔 참조. “朕聞天地之道, 福仁

而禍淫; 善積者昌, 惡積者喪, 古今常數也. 是以湯、武脩德而王, 桀、紂極暴而亡. 曩者漢祚

中微, 網漏兇慝,…”

164) 抱朴子外篇, 審擧卷第15: “漢之末葉, 桓·靈之世, 柄去帝室, 政在姦臣, 網漏防潰, 風頹敎沮,

抑淸德而揚諂媚, 退履道而進多財.”

165) 抱朴子外篇, 疾謬卷第25: “古人鑒淫敗之曲防, 杜傾邪之端漸, 可謂至矣. 修之者爲君子, 背

之者爲罪人. 然禁疏則上宮有穿窬之男, 網漏則桑中有奔隨之女. 縱而肆之, 其猶烈猛火於雲

夢, 開積水乎萬仞, 其可撲以帚彗, 過以撮壤哉!”

166) 抱朴子外篇, 譏惑卷第26: “蓋人之有禮, 猶魚之有水矣. 魚之失水, 雖暫假息, 然枯糜可必待

也. 人之棄禮, 雖猶面見然, 而禍敗之階也.… 庸民遭道網之絶紊, 猶網魚之去水罟, 圍獸之出

陸羅也.”

167) 晉書 卷46, 列傳第16, 劉頌전: “故善為政者綱舉而網疏, 綱舉則所羅者廣, 網疏則小必漏, 所

羅者廣則為政不苛, 此為政之要也. …苟不至於害政, 則皆天網之所漏; 所犯在甚泰, 然後王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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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漏網’은 ‘解網’과 달리, 그물 자체에 결함이나 구멍이 있어, 물고기들이 빠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는 너무 엉성하거나 흠결투성이 법망을 비유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특히 권세가나 간사한 무리들이 법망 구멍을 찾아 빠져나가

는 요행을 비판할 적에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법(망) 흠결을 ‘漏洞(새는 구멍)’

으로 표현한다.

한편, 법망에 걸리는 것도 우연한 불운이라는 냉소적 현실비판도 보인다. 莊

子에는 사람들 세속생활이 활 잘 쏘는 명사수 羿의 과녁 한가운데 노니는 격

인데, 적중되는 것도 운명이고 비켜나가는 것도 운명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注

에 보면, 羿의 과녁은 刑網을 비유하여, 사람들 모두 刑網 속에 동거하는 격인

데, 누가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自信할 수 있을까? 刑罰에 걸리는 것도

운명의 우연한 장난이라는 해석이다.168)

論衡에는 孔子의 春秋 저술을 권선징악과 撥亂反正의 원대한 도모로 칭송하

면서, 제방이 터졌는데 잘 보수하지 않으면 홍수범람 피해가 생기고, 그물이

풀렸는데 잘 때우지 않으면 짐승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비유로 사전예방을 강

조하기도 한다.169) 또 우연한 행운을 논하면서, 공자가 어진 수제자 顏回의 요

절과 伯牛의 질병을 불행하다고 탄식한 내용을 실마리로 삼아, ‘聖賢의 道를

따라 仁義를 수행한 현인이 마땅히 하늘의 복과 보우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장수하지 못했는가?’라는 세간의 회의에 해답을 제시한다. 이른바 동서고금에

공통된 종교철학상의 난제다! 개미가 땅위를 기어 다니다가 사람들 발에 밟혀

죽는데 밟히지 않으면 살고, 거미가 친 줄[그물]에 날벌레들이 지나다가 더러

벗어나고 더러 걸리며, 사냥꾼이 친 그물에 짐승들이 쏘다니다 더러 잡히고 더

러 빠져나가며, 어부가 친 그물에도 江湖에 물고기가 더러 걸리고 더러 안 걸

리며, 더러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강도가 들키지 않는가 하면, 조그만 죄를 짓

고도 발각되어 처벌받기도 한다.170) 이 모두 우연한 행운일 뿐 필연의 인과는

아니라는 논조에서, 거미줄과 어로수렵용 그물이 국법형벌과 나란히 병렬관계

로 등장해 ‘法=網’의 비유 관계를 상징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국법형벌의

적용·집행상 불공평・불합리・不正義를 꼬집고 비판하는 다소간 自慰적・自嘲
적 냉소비판인 셈이다.

所必加, 此舉罪淺深之大例者也.”

168) 莊子集解卷2, 內篇德充符第5: “遊於羿之彀中, 中央者, 中地也, 然而不中者, 命也. [注: 以羿

彀喻刑網. 言同居刑網之中, 孰能自信無過? 其不為刑罰所加, 亦命之偶值耳.]”

169) 論衡, 對作: “夫防決不備, 有水溢之害; 網解不結, 有獸失之患.”

170) 論衡, 幸偶: “蜘蛛結網, 蜚蟲過之, 或脫或獲; 獵者或羅, 百獸群擾, 或得或失; 漁者罾江湖之

魚, 或存或亡; 或姦盜大辟而不知, 或罰贖小罪而發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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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흥미로운 일화 한 토막 소개한다. 慕容寶의 庶長子 慕容盛은 苻堅의

위협을 피해 慕容沖한테 의탁했는데, 沖이 무도해 죽임을 당하자 어린 나이에

叔父 慕容柔한테 말했다.

“지금 시퍼런 칼날과 의심의 눈초리 사이에 기구한 운명으로, 어리석자니 남

들이 의구심을 품을 테고, 지혜롭자니 장막 위 새둥지보다 위태롭습니다. 마땅

히 기러기 고니처럼 높이 올라 단번에 만리를 날아가야지, 이렇게 앉은 채로

그물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동으로 慕容垂를 찾아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자, 盛은 호언했다. “내

6척 몸은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데 너희가 내

칼날을 감당할 텐가? 니 수중 화살을 백보 밖에 세워라. 내가 만약 맞히면 니

목숨을 신중히 보살필 것이며, 맞히지 못한다면 내 몸을 묶어 너희한테 바치겠

다.” 도적이 화살을 세워 盛이 단발에 명중하자, 도적은 기세가 꺾여 “귀인 자

제 같아 한번 시험해봤다.”며 사과했다.171)

Ⅺ. 종교적 법(진리・道)의 그물 비유172)

법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항은, 세속법의 근원으로서 도덕-종교 윤리규

범에 나타나는 그물 비유다. 聖俗 차이와 함께, 법과 윤리도덕이 똑같은 인간

사회규범으로서 공유하는 동질성을 상호 대비함은, 법과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탐사함에 유익할 것이다. 종교와 세속, 도덕과 법률이 구분되지 않던 祭政一致

고대사회를 상정하면, 종교 계율(율법)과 사회 법(율령)이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죄악의 본질과 인과응보 형벌 개념, 법의 기능목적 등은, 현세 국

가 제도를 통하느냐? 아니면 전생・내생까지 확장된 윤회관 아래 무형의 천지

자연 법칙을 말미암느냐? 라는 방법과 절차상 차이를 제외하면, 종교와 법은

동질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종교상 罪業(原罪)과 地獄(煉獄)의 이론체계로부

터, 인간사회의 죄와 벌의 법제가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능지처사나 炮烙刑 등 각종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 佛經의

171) 晉書 卷124, 載記第24 慕容盛전: “今崎嶇於鋒刃之間, 在疑忌之際, 愚則為人所猜, 智則危甚

巢幕, 當如鴻鵠高飛, 一舉萬里, 不可坐待罟網也.”

172) 이 章은, 졸고 隨想, “[법 이야기] 법과 그물의 비유: 법망(法網)(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1996.12, 35호, 114-116쪽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윤문한 것임. 불교에 ‘법

망’ 관련 자료가 참 방대하고 어원적 연원이 된 정황이 다분하나, 편폭상 따로 독립 論

文을 작성할 형편이라, 여기서는 간략히 대강만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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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獄觀으로부터 모방된 人間生地獄이라는 역사기록도 있다.173)

따라서 천지자연법칙을 위배하는 인간에게 天罰의 그물이 씌워질 것이라는

비유를 종교 경전에서 기대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地藏菩薩本

願經에는, 아직 해탈을 얻지 못한 모든 중생이, 심성과 의식을 안정시키지 못

하고, 선행과 죄악을 지어 업장과 과보를 맺고, 환경에 따라 六道를 윤회하면

서, 무수한 세월이 지나도록 잠시도 휴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물고기가 물살에

따라 헤엄치다가 그물에 걸리는 상황으로 비유한다. 특히 생사윤회의 장구한

물살 속에서 잠시 해탈하는 듯싶다가도 다시 타락하는 중생의 죄악 습성을, 물

고기가 한번 걸린 그물을 요행히 잘 빠져 나갔다가 곧 다시 그물에 걸려드는

악순환으로 표현하는 점이 참 인상적이다.174) 老子의 天網도 이러한 천지자연

의 인과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莊子는 쇠와 나무(金木) 형구로 시행하는

세속 형벌을 外刑・人刑이라고 부르고, 陰陽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자연 징벌을
內刑・天刑이라고 명명하였다.175)
종교에서 그물의 비유는 세속 법망과 유사함보다는, 오히려 이질적 독특성

이 부각된다. 신약성경에는 예수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 등 4인의 어부를 제자

로 불러들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유명한 구

절이 거듭 나온다.176) 흥미롭게도 불교 華嚴經에도 흡사하면서 더욱 멋진 문학

적 비유가 등장한다. 善財童子가 선지식을 찾아 천하를 편력하여 19번째로 방

문한 不動 優婆夷는, 만 가지 三昧光明을 나타내 보이면서 보살과 선지식의 각

종 지위와 기능을 비유로 설명해주는데, 그중 하나는 “마치 능숙한 어부가 정

법(진리)의 그물을 가지고 생사고해에 들어가 애욕의 물속으로부터 중생을 건

져 올리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다.177) 얼마나 기막히게 감동적인 비유인가?

또 선재동자가 50번째로 德生童子와 有德童女를 만나, 그들의 설법을 들은 뒤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선지식의 공덕을 여러 비유로 칭송하는 가운데, ‘중생이

바다에 침몰해 온갖 근심고통을 받을 때, 법의 배(法船)로 구출하여 잘 제도하

173) 김지수, “동아시아법률용어에끼쳐진불교영향 -十惡·陵遲處死·契約·相續·調停을중심으로-”,

외대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8.5. 89-124쪽 참조.

174) 地藏菩薩本願經, 實叉難陀譯, 閻浮眾生業感品第四: “如魚遊網, 將是長流, 脫入暫出, 又復

遭網.”

175) 김지수, “莊子의法哲學”, 건국대 일감법학 제21호, 2012.2. 353-4쪽; 김지수 선진법사상

사, 전남대출판부, 2014, 349 및 370쪽 참조.

176) 성경, 마태복음 4:12-22; 마가복음 1:16-20; 누가복음 5:1-11 참조.

177) 大方廣佛華嚴經卷第66, 實叉難陀譯, 入法界品第39之7: “見諸群生沒有海, 沈淪憂迫受眾苦, 悉

以法船而救之, 此善度者之住處. 見諸眾生在惑海, 能發菩提妙寶心, 悉入其中而濟拔, 此善漁人

之住處.” 大方廣佛華嚴經卷第14, 般若譯,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도 같은 내용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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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이고; 중생이 미혹의 바다에 빠져있을 때, 미묘한 菩提心을 발해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가 건져 구해 주는 훌륭한 어부다.’고 묘사한 대목도 있다.178)

이러한 의미맥락에서라면, 金剛經 같은 불경에서 생사고해의 此岸에서 열반

해탈의 彼岸으로 건네주는 善方便으로 자주 거론하는 뗏목(正法) 비유도 그물

과 다를 바 없다. 전술했듯이, 어망은 재수 없는 물고기를 그 생존 터전으로부

터 낚아 올리고, 세속 법망은 죄 지은 사람을 생활영역인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박탈기능을 각기 수행한다. 이와는 상반되게, 종교적 진리(正法)의 그물 비유

는, 본래 선한 천성의 중생을 죄악의 수렁과 생사윤회의 고해로부터 건져내 안

락한 해탈경지에 들게 한다는 賦與목적을 지향한다.

한편 관점을 다소 심화시켜, 세속법도 본래 종교 윤리도덕으로부터 파생했

다는 역사성과, 법의 본래목적이 죄인을 처형하기보다는 죄악을 두절 방지함에

있다는 철학정신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법망의 비유도 반드시 세속적 견해처럼

사회로부터 범법자를 솎아내는 방향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으리라. 오히려 종

교적 正法의 그물처럼, 인간을 죄악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어, 선량한 천성을

보호해 주는 예방・교정 의미를 상징하는, 더 심오한 비유로 이해함이 바람직

스럽다. 법과 형벌은 본디 일반예방과 함께 특별예방의 기능목적도 지닌다. 비

유에서 비유하는 사물(그물)과 비유되는 대상(법)의 모든 속성이 완전히 일치

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개념적 징표만 공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

다. 법망의 비유를 胚胎한 동아시아 역사문화 속에서 보더라도, 湯이나 武王이

포군을 정벌한 역성혁명도, 백성을 물과 불에서 건져내는 王道로 비유함이 맹

자를 비롯한 유가 주류 정치사상이다. 그러니, 법에 의한 일반 통치도,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民本적 仁政으로 이해함이 당연한 사리가 아닐까? 포악무

도한 군주와 사리사욕의 통치계층에 의해, 법망의 비유가 아전인수로 왜곡・오
해된 역사현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본질의미와 이상이 퇴색하거나 변질된 것

은 결코 아니다.

Ⅻ. 맺음말

지금까지 동방의 전통법문화에 나타난 法網의 비유를 두루 살펴보았다. 서

178) 大方廣佛華嚴經卷第77, 實叉難陀譯, 入法界品第39之18: “又如漁師, 持正法網, 入生死海,

於愛水中, 漉諸衆生.” 大方廣佛華嚴經卷第34, 般若譯,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도

같은 내용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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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문화의 역사철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유 개념이 등장할까? 서방 법문화

에 문외한이라 자신 있게 구체로 할 말이 없다. 다만 기본상식 관점에서 보자

면, 로마법이 私法 위주로 발달한 이래, 근대 대륙법과 영미법도 자유・권리의
보장을 주목적으로 삼고, 구속적・규제적 성격에는 그리 친근하지 않기 때문인
지, 서방 법문화에서는 우리만큼 법을 그물에 비유하는 개념이 널리 쓰이지는

않는 듯하다. 대개 미국에서 ‘dragnet’(曳引網)이라는 용어가 범인 체포, 특히

일제 소탕을 위한 수사망(법망)의 비유로 빈번히 쓰인다고 한다. 辭典 용어로

는 ‘the meshes of law(법의 그물눈들)’가 법망에 걸려들거나(be caught in～)

법망을 회피한다(escape from～)는 숙어로 발견되며, 또 ‘net of justice(정의의

그물)’라는 독특한 표현도 눈에 띈다. 또 최근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우리 동방

의 ‘法網’ 비유를 번역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the net of law’가 제법 등

장한다.179) 하지만 고전문헌이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의미맥락으로 얼마

나 비중 있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관심 있는 전공학자의 훌륭한

現身說法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 현실사회의 법망은 어떠한가? 벌써 근대 서방 법학을 시작한 지 백주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전반세기는 일제 식민지 법망에 갇혀 지냈고, 후반세기

는 일제가 쓰다가 버리고 간 낡은 법망에 미군정과 독재군사정권의 교체 및

짜깁기 작업이 수시로 진행되어 온 느낌이다. 이제 법망의 분량과 밀도는 상상

을 초월할 지경이다. 과연 법만능주의 법실증주의로 대표되는 법치주의를 구가

하는 지금, 현행 법령집은 아마도 달구지에 실으면 소가 진땀을 뻘뻘 흘리고,

서가에 진열하면 천장 대들보까지 차올라, ‘汗牛充棟’이라는 고사성어가 실감날

형편이다.

이러한 법망이 과연 그물로서 얼마나 조리 정연하고 견실한 사용가치가 있

을까? 전근대적이라는 구실로, 수천 년간 친숙히 써 오던 전통법망 체계를 하

루아침에 통째로 헌신짝처럼 내버린 지 어언 한 세기, 분단 반세기를 넘기고

179) James Jeffrey Roche(1847.5.31.-1908.4.3.)의 詩가 자주 검색된다.(최근 검색일.2020.9.20.)

The net of law is spread so wide, 법의 그물이 매우 넓게 펼쳐져

No sinner from its sweep may hide. 어느 죄인도 그 그물눈을 피해 숨을 수 없지

Its meshes are so fine and strong, 그 그물눈은 매우 정교하고 강인해

They take in every child of wrong. 모든 나쁜 녀석들을 모조리 거두네.

O wondrous web of mystery! 오, 경이로운 신비의 그물망이여!

Big fish alone escape from thee! 오직 큰 물고기만 그를 빠져 도망치네!

"The Net Of Law", The V-A-S-E & Other Bric-a-Brac (published by Richard G.

Badger Company, Boston, 1900) https://en.wikiquote.org/wiki/James_Jeffrey_Roche

http://motd.ambians.com/quotes.php/name/linux_songs_poems/toc_id/1-1-31/s/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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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재통일을 눈앞에 학수고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에, 우리는 지금 쓰는 근

대법망 체계를 天理와 人情의 조화라는 전통 법망의 목적이념에 비추어 성찰

하고 東道西器 관점에서 새롭게 통합 정비하는 획기적 대전환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도 함께 노

력할 의무가 있다. 전통법문화에서 ‘法網’ 비유가 함축하는 정신지혜만큼 계승

발전하고 창달할 문화유산도 드물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법의 과거현재를 반

성하고 미래를 준비함에, 법망 비유가 함축하는 상징의미와 정신지혜가 귀중한

각성과 大人虎變 君子豹變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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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aphor of Net of Law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Concerning Its Historical Origin and Philosophical Wisdom

180)Kim, Jisu*

The metaphor of the net of law has a tradition of thousands of years in

East Asia.

This article studies it esp. its historical origin and philosophical wisdom with

East Asian classics & historical records. Firstly, it makes the advent of net

& its origin clear. Secondly, it researches the importance of net in the policy

of measures urgently needed to stabilize the people’s livelihood. Thirdly, it

investigates metaphors of net in the governing the people & improvement

of people’s health.

Fourthly, it looks into the metaphor of the net of law & its characteristics.

The net of law emerged from the net, and was compared to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constitutional government. So it appreciates the metaphor

concerning the objectivity of legalism and necessary means of net & law.

Fifthly, it trac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metaphor of the net of law

with East Asian classics and Chinese & Korean historical records. Sixthly,

it meditates the metaphor of ‘the net of Heaven[Nature, God]’ of Lao-zi[老子]

and its various meanings in historical development. Seventhly, it reflects on

philosophical significance & spiritual wisdom in the metaphor of the net of law.

Eighthly, it surveys wise sayings & witty remarks on three-point covenant

& the deterioration of official discipline.

Lastly, it introduces the metaphor of the net of dharma in religious Scriptures

in brief. In conclusion, the secular net of law principally indicates the function

of separating criminals from society, but the religious net of dharma signifies

the meaning of saving mankind from the sea of life and death. It is to be

* Prof. of Law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Asian Traditional Leg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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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ed that the spiritual wisdom in the metaphor of the net of law would

be invaluable reference & help to the critical succession & development of

our present legal system, and both government & individuals make constant

efforts for progress of our legal culture.

Keywords : Net, Law, Net of Law, Net of Heaven[Nature, God][天網], 
East Asian Tradition, Metaphor, History & Philosophy.


